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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교회 위기 반전은 ‘ 정체성 회복 · 연합 · 섬김’으로”
OC교협 회장·이사장·후원이사장 이취임 감사예배 드려

OC교협 회장, 이사장, 후원이사장 이취임예배가 나침반교회에서 지난 6일 열렸다.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

회(OC교협) 제25대 임원들이 ‘연

합’과 ‘섬김’을 이번 회기의 과제

로 삼고 취임했다. 

12월 6일 오후 5시 나침반교회

에서 열린 이취임 감사예배에서 

신임회장 민승기 목사는 “OC교협

은 지역사회 복음화와 사회봉사

에 있어 교회들이 연합함을 최우

선으로 하겠다”고 밝히며 연합과 

섬김을 약속했다. 

이날 이취임식 예배에서 설교

한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담임)는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

받는 현 상황을 의식한 듯 “신앙

이 일반화, 보편화 된 현대사회에

서 이제는 교회가 그 정체성을 분

명히 해야 한다. OC교협이 올바른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용

서와 화해의 포용력을 가져야 한

다”고 주문했다. “하나님께서 하

시리라(창41:16)”는 제목으로 요

셉의 삶을 조명한 진 목사는 “하

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하나님이 높여 주시더

라도 낮아져서 섬기는 OC교협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헌금기도한 이서 목사(미

주비전교회, OC교협 부회장)는 

교계가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권

위를 회복하길 기도했다. 이날 이

사장에 취임한 민경엽 목사(나침

반교회)는 “과거의 부진에 침몰하

기보다는 미래의 희망을 조망하

며 ‘그래도 여전히 교회에는 희망

이 있다’고 외치자. 하나님은 지금

도 살아계시고 새 일을 행하신다. 

미력하나마 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후원이사장에 취임한 이

중열 장로(남가주동신교회)는 “겸

손하게 섬기겠다고 새 포부를 밝

힌 신임회장단에 기대와 찬사를 

보낸다”며 “뒤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영 김 주

하 원 의 원

은 “지난 

한 해 동

안 제 의정

활동을 위

해 기도해 

주시고 협

력해 주신 

OC교협에 

감 사 드 린

다”며 “올

해도 새크

라멘토 주의회 조찬기도회에서 

한인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뜨겁

게 기도하길 원한다”며 초청했다. 

권석대 민주평통OC·SD회장, 김

가등 OC한인회장, 한광성 LA평

화통일교육위원회장 등도 축사하

며 OC교협이 동포사회를 더욱 잘 

섬겨줄 것을 기대했다.

한편, 이날 이임한 직전회장 김

기동 목사는 “지난 1년간 많은 분

들이 협력하고 기도해 주셔서 모

든 일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했다”

며 “연합해 준 OC교회들, 교협 임

원들, 한인 정치인들, 제가 시무하

는 충만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드

린다”고 전했다.        김준형 기자

“해외 기독교 박해 관심 없는 美國人들”
 종교자유 전문가들…박해 문제에 대한 교인들 관심과 행동 촉구

이슬람국가(IS)의 기독교인 학살

을 포함,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

는 해외 교인들에 대한 박해 소식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미국인들

은 이 문제에 무지하거나 무관심하

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 버클리 종교·평화·세계문

제 센터(Berkley Center for Reli-

gion, Peace, and World Affairs) 부

대표인 티모시 새뮤얼 샤 박사는 최

근 워싱턴DC에서 열린 헤리티지재

단(Heritage Foundation) 주최 기

독교 박해 관련 컨퍼런스에서 “미

국 교인들은 기독교 박해 문제에 마

땅히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하지만 그

러지 못하고 있다”며, “교인들 사이

에 전반적으로 퍼진 냉담함과 무관

심, 무지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샤 박사는 “만약 미국 교인 열 명 

중 한 명이라도 전 세계적인 기독교 

박해에 분노하고 일어났다면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행동에 나서는 것

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컨퍼런스는 ‘오늘날의 기독교 순

교자들: 박해받는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란 주제로 열렸다. 

주최측인 헤리티지재단은 “고대 

기독교의 요람인 이라크와 시리아 

등지에서 기독교인들이 추방당하

고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다. 우리

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컨퍼

런스에 앞서 주제를 설명했다.

손현정 기자 김기동 직전회장(좌)이 민승기 신임회장(우)에게 OC교협기를 이양하고 있다.

유력 일간지인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 이하 NYT)가 

지난 5일, 1920년 이후 95년만에 

처음으로 1면에 사설을 싣고 총기

규제 강화에 대한 美 국가적 환기

를 강조했다. 

“총기류 확산”(The Gun Epi-

demic)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이 

사설에서 NYT는 인류 생명에 치

명적인 무기를 합법적으로 구매

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국가적 수치”라며 위정자

들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토

로했다. 

이 사설은 이곳 LA 동부 샌버나

디노시에서 발생한 IS 총기 테러

로 사건직후 14명이 숨지고 21명

이 부상한 지 사흘 만에 실렸다.

그런가 하면 경제 잡지인 포보

스(Forbes)지의 선임 에디터인 스

티브 포보스는 ‘IS극단주의와 오

바마 대통령의 가상전쟁’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지난달 발생

한 IS테러에 의한 프랑스 파리의 

총기류 대참사는 오바마 대통령

의 대외 외교 및 군사 정책의 참

혹한 실패라고까지 표현하며 신

랄하게 비판했다. 이는 그동안 수

십년에 걸쳐 IS극단주의자들에게 

흘러 들어간 엄청난 양(量)의 살

상 무기류가 테러 형태로 나타나

고 있는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급기야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

일 오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미국 

의회에 총기규제법안을 재논의하

자고 제안하며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IS에 대한 군사 행동 권한을 

부여하는 새 결의안 통과에 의회

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IS극단주의자들과 총기류 테러

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면 이처럼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 세상의 악을 피할 수 있

는 길은 없을까? 

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

원”에 귀기울이며 철저히 회개하

고 말씀(본질)으로 돌아가면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면 된다. 

     이영인 기자 

하 나 님 의 소 원



교 계 뉴 스 제 509호2015년 12월 10일 목요일2

“미국예장, 목사안수식 및 임직예배”

목사안수자 4명, 전도사 임명자 4명, 기타 안수 위원 및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 신학포럼 개최
UBM교회에서…12월 9일부터 13일까지

유스호프서밋“사랑운동화”신으세요

예슈아대학교 제12회 학위 수여식이 진행되고 있다.

“예슈아대학교 제12회 학위 수여식 거행”

미국예수교장로회총회(총회장 

최아브라함 목사)가 지난 5일 오후 

3시에 교단 신학대학교인 UCS대학

교 채플에서 2015년도 목사 안수식 

및 임직예배를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임직예배는 천상필 목사(LA

노회장)의 사회와 김도윤 목사(UCS

대학교 멕시코 분교 학장)의 기도와 

헌금 특송, 그리고 김대순 목사(가

나안교회 원로목사)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서 총회장 최아브라함 목사

에 의한 서약과 안수례, 성의 착의, 

공포, 증서 수여가 있었고, 김여진 

목사(UCS대학교 명예총장)의 권면, 

정시우 목사(UCS대학교 채플린)의 

축사, 지맑음, 지하람 자매와 UCS대

학교 재학생들의 축가가 각각 있었

으며 강동희 신임목사의 축도로 모

든 순서를 은혜롭게 마무리했다.

목사 안수위원으로는 강양규, 김

대순, 김여진, 정상호, 정시우, 최아

브라함, Pablo Calderon, Ricardo 

Joel Ramirez 목사가 섬겼으며 강동

희, 이승덕, 정상기, 지광현 씨가 목

사가 됐고 서지원, 서경녀, 엄인애, 

이민우 씨가 전도사로 임명됐다.

교단 측은 “목사 안수 및 전도사 

임명 전에 서류전형, 8과목에 거친 

목사 전도사 고시, 개인 면접, 소명 

인터뷰, 부부 동반 공개 면접 등 총 

5번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분명한 

소명과 사명을 확인했다”고 전했

다. 이날 임직자 중 강동희 목사와 

정상기 목사는 한국에서의 노인 사

역과 농촌 사역에 비전을 갖고 준

비 중에 있으며, 이승덕 목사는 곧 

멕시코 선교사로 파송된다. 또 지광

현 목사는 중국과 북한선교에 비전

이 있다. 문의는 강양규 목사(213-

434-1083)에게 하면 된다.  

예슈아대학교가 제12회 학위 수

여식 및 졸업예배를 지난 3일 중앙

루터교회에서 거행했다. 

이 학교는 예슈아교회연맹 직영

신학교로 2003년 뉴욕에서 설립됐

으며 2004년 캘리포니아에서도 개

교했고 인터넷으로 전세계에서 교

육이 이뤄지고 있다. 

이날 예배에서 설교는 설립총장 

현베드로 박사가 “오메가 그리스도

와 지혜로운 처녀”란 제목으로 전

했으며 곧 학위 수여식으로 이어졌

다. 총 55명의 학생이 졸업했으며 

LA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20여 명

이 참석해 학위를 받았다. 

특히 기독교 선교가 금지된 국가

에 거주하지만 위성 과정을 잘 마쳐 

학위를 받는 학생들을 대신해 부총

장 심진구 박사가 학위 증서를 받

았다.

이날 졸업식 직후에는 목사임직

식이 이어졌다. 대니얼 우드합 바

스넷 씨가 안수받고 예슈아교회연

맹의 목사로 임직했다. 모든 행사에 

앞서서는 교단 총회와 목사고시, 논

문발표회 등도 있었다. 

김준형 기자

지난 7일 유스호프서밋이 산체즈초등학교 학생 200여 명에게 신발을 나눠줬다. 

이 단체가 올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나눠준 운동화는 400여 켤레에 달한다.

지난 2013년에 설립된 유스호

프서밋(Youth Hope Summit)이

라는 비영리단체가 가정형편이 어

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새운동

화 나눠주기 행사를 꾸준히 진행

해 오고 있다. 

이 단체의 대표는 놀랍게도 현재 

플러튼 소재 트로이 텍 고등학교

(Troy Tech High School) 10학년

에 재학 중인 에이미 장 학생이다.

에이미 학생은 현재 감사한인교

회(담임 김영길 목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단체를 돕고 후원하고 있

는 동역자들도 대부분 감사한인교

회 직분자들이다. 

이 단체는 이미 지난 6월, 플러톤

의 골든힐초등학교와 LA 한인타운

의 호바트초등학교에서 총 약 200

여 켤레의 새운동화 나눠주기 행사

를 가진 바 있다.

이번에는 놀웍 학군에 있는 산체

즈 초등학교(Sanchez Elementary) 

에서 새운동화 200여 켤레를 나눠

주며 어린 학생들을 격려했다. 

벌써 약 400여 어린 학생들이 유

스서밋에서 마련한 “사랑의 운동

화”를 신고 희망의 미래를 꿈꾸며 

힘차게 달라겨 가고 있는 셈이다. 

산체즈 초등학교는 52%에 이르

는 학생들이 거의 저소득층 홈리스

(Homeless)에 속한다.

학교에서 얘기하는 “홈리스”란  

한 가족이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을 위로하

고 격려하기 위해 이번 행사의 제목

을 “대학진학을 위해 한 번에 한걸

음씩(On the path to college, One 

step at a time” 라고 정했다. 그리

고 학교 추첨을 통해 학생들에게 새

운동화를 지급했다.   

새운동화를 받아든 학생들은 어

린 아이들답게  기쁨의 환호성을 지

르며 마냥 즐거워 했다.

유스호프서밋은 음악회를 개최

하는 등 자체의 다양한 활동과 개인 

후원자들의 동참을 통해 운동화 구

입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후원문의는 이 단체 디렉터로 

섬기고 있는 알렉스(이메일 주소: 

director@youthhopesummit.com)

에게 연락하면 된다.

저소득층 초등학생들에게 

새운동화 200켤레 나눠줘

2014 년 9 월 한국에서 개최당시 

한국교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이

스라엘의 바른 성경적 이해를 돕는 

이스라엘 신학포럼이 오는 9일(수)

부터 13일(주일)까지 UBM교회(담

임 앤드류 김 목사)에서  열린다.

이 신학포럼은 “성경을 통하여 

본 이스라엘과 아시아교회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아브라함

을 부르심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 시대로부터 인류 역사

의 종말까지 그 중심적 역할을 지속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이스라엘

의 바른 성경적 이해를 도모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주최측은, 성경 전반을 통해 나

타나고 있는 언약의 관점과 종말론

적 입장에서 이스라엘 선교의 의미

와 방향 등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 

이해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신

학적 논의를 공론화하기 위해 이스

라엘 신학포럼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 신학포럼은 미국의 유

대인 선교단체인 ‘Chosen People 

Ministries(CPM)’와 이스라엘 신학

포럼 공동 주최로 열린다. 특별히 

이번 포럼은 중국교회와 일본교회

등 아시아교회들과 다민족교회들

을 함께 초청하여, 아시아교회의 역

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중국어와 

한국어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된다.

강사로는 CPM 출신의 미치 글레

이저 박사, 리치 프리만 박사를 비

롯해 메시아닉 랍비 레리 필드만과 

뉴저지 Love and Truth Church 벤

자민 오 목사가 강사로 초청된다. 자

세한 문의는 전화(714-634-8360)

나 메일(ubmchurch@gmail.com)

로 문의하거나 웹사이트(www.ub-

mchurch.com)를 참조하면 된다. 

*교회 주소: 1531 S Sinclair St, 

Anaheim, CA 92806 

[자료제공 :UBM교회]

목사안수자 4명·전도사 임명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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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게이트신학교� 안상희� 교수

  LA동부지역 성탄 기념 연합성가제 

미국의 기독교 감소와 선교 위축

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매년 

발표되는 교단들의 교세 통계에 더

해 최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

를 파송한 교단인 남침례회(SBC)도 

재정난을 이유로 선교사를 대거 감

축할 것이란 발표를 하면서 그 위기

감은 더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교단 산하 골든게이트

침례신학교의 신약학 교수이며 한

영 이중언어 과정 디렉터인 안상

희 교수는 약간 다른 의견을 내어

놓는다.

안 교수는 “미국교회 전체를 보면 

교세가 상당 부분 감소하고 있는 것

이 사실이지만 보수적 교단 특히 남

침례회의 경우는 그 감소 추세가 미

미하다”고 전했다. 

안 교수는 미국에서 가장 큰 개

신교단인 남침례회의 헌금 상황을 

지표로 제시했다. 그는 “소속 교회

들이 교단에 내는 협동선교비가 

1970, 80년대에는 증가하다가 지난 

30년간 감소했다. 그러나 교단 내에

서 진보적 성향을 띠던 약 2천여 교

회들이 1991년 협동침례회(CBF)를 

창립하면서 남침례회를 탈퇴한 후, 

2015년에는 협동선교비가 오히려 

완만한 증가세까지 띠고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진보적 교회의 교세가 

감소하는 현상을 두고 “다수의 성

도가 보수적 가치를 선호하고 있

다”고 추론하고 있다. 그러면서 “성

도들은 전통적 기독교 가치를 중시

하는데 지도자들은 최신 흐름이나 

가치관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같

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경무오성

이나 동성애 이슈들은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1900년 동안은 거론

조차 되지 않던 문제다. 1900년간 

이어져 온 믿음의 조상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

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안 교수는 남침례회 산하 해

외선교부(IMB)가 선교사를 감축하

는 현상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첫

째, 과거와 달리 복음화가 이뤄진 

곳이 많기에 선교 전략이 재수립 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브라질은 과거에 선교

지였지만 이제 자체 선교사를 파송

할 정도로 복음이 전해졌다. 그렇기

에 선교사들의 파송이 재편될 필요

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선교에 개혁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남침례회는 파송 선교사들

에게 안정적인 후원을 약속하는 교

단으로 유명하다. 안 교수는 “이 점 

때문에 선교사들이 안일한 태도에 

젖었을 수 있다. 막대한 예산에 비

해 선교 결실이 적다는 자성이 일고 

있다”고 봤다. 

매년 3억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

는 해외선교부의 대표에 ‘래디컬’

의 저자이자 올해 36세의 젊은 데

이빗 플랫 목사가 임명된 것에 대해

서도 안 교수는 “교단이 해외선교

에 있어서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선교사들의 타성을 깨자는 것”이라

고 해석했다.

셋째는 구조 조정이다. 세상은 변

화하는데 교회만 옛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것. 이번에 남

침례회가 감축하게 될 선교사는 약 

600명인데 이중 나이가 있는 선교

사들은 은퇴하게 되며 약 100명은 

현장 선교사가 아닌 선교본부 내 직

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교수는 

이런 이유에서 오히려 남침례회의 

해외선교가 더욱 내실을 다질 것으

로 기대했다.

한편, 안 교수가 있는 골든게이

트신학교는 샌프란시스코에 본교

를 두고 있으며 브레아에 남가주 캠

퍼스가 있다. 남가주 캠퍼스 내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

어 과정이 3년 반 전 개설됐으며 현

재 약 50여 명이 공부하고 있다. 안 

교수는 “우리 학교는 성경 중심적

이고 선교 중심적인 학교다. 여러분

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학교이며 미국 교단의 좋은 리

소스를 한인교회도 잘 활용할 수 있

도록 돕는다”고 자부심을 표했다.

     김준형 기자

<인터뷰>

안상희 교수.

 “미국교회 감소와 선교 위축? 조금 다르게 본다면…” 

2015 LA동부지역 교회 성탄 기

념 연합성가제가 지난 6일(주일) 선

한목자교회(담임 고태형 목사)에서 

열려 이 지역 9개 교회의 성가대와 

성도들이 함께 성탄을 축하하고 기

도하며 연합했다.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된 성

가제는 선한목자교회 찬양팀의 찬

양 인도로 서로의 교회를 축복하며 

훈훈한 분위기 가운데 시작됐다. 기

도 시간에는 ▲LA동부지역 교회의 

연합과 복음화를 위해 ▲미국과 한

국에서 테러로 인한 피해와 종교적

인 갈등으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미국과 한국의 영적 회복

과 각성을 위해 ▲2세들의 신앙교

육을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울려퍼지는 찬양’이란 제목으로 말

씀을 전한 라세염 목사(호산나교회 

담임)는 “세상이 어둡고 개인마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할 분명한 이유는 주

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

서 승리하시고 끝날까지 우리와 함

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

름다운교회, 유니온교회, 글로발선

교교회, 동부사랑의교회의 찬양 후 

테너 김성록 집사가 ‘시편 8편’과 

‘하나님의 은혜’를 불렀다. 곧 이어 

선한청지기교회, 하나로커뮤니티

교회, 나성한미교회, 엠마오장로교

회, 선한목자교회가 찬양한 후, 모

든 찬양팀이 함께 ‘할렐루야’를 열

창하고 송병주 목사(선한청지기교

회 담임)가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

를 마쳤다. 인사를 전한 고태형 목

사는 “LA동부지역 교회들이 선한

목자교회를 위해 연합해 기도해 주

어 힘든 과정을 극복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린다.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

한다”고 말했다.    

  이인규 기자

연합성가제 개최 장소인 선한목자교회의 성가대가 'Angel's Carol'을 합창하고 있다.

글로발선교교회�,� 나성한미교회�,� 동부사랑의교회�,� 

선한목자교회�,� 선한청지기교회�,� 엠마오장로교회�,� 

유니온교회�,� 하나로커뮤니티교회�,� 아름다운교회� 

LA동부 9개 교회 참가해 성탄의 기쁨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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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A, 시카고에서 목사 안수식 거행”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된 ECA  목사안수자와 안수식 참석자들이 함게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 동안 

ECA(Evangelical Church Alliance)

의 올해 마지막 군목 및 일반 목사 

안수 최종 인터뷰와 안수식이 시카

고 지역 리버밸리크리스천펠로십

교회에서 있었다. 

미군 군목 장교 임관 후보생 또는 

한인교회 목회자로 지원한 60여 명 

후보자는 신학 교육과 사역증명 자

료, 섬기는 교회의 담임목사와 멘토

들의 추천서 등 서류심사를 거쳤다. 

15명이 이를 통과했고 목사고시와 

심층인터뷰를 했다. 그 결과 얼바인

온누리교회 엄영기 목사, ANC온누

리교회 빌리 노 목사 등 14명이 최

종 합격하여 목사 안수를 받았고 한 

명은 강도사 자격을 부여받았다.

ECA 소속 목사는 매년 사역보고

서를 제출하고 지정된 노회비를 지

불해야만 목사 자격이 유지된다. 사

정상 목회를 하지 않으면 목사안수

증을 반드시 본부에 반납해야 한다. 

ECA는 미국 여러 교단 중 2번째로 

군목을 많이 배출한 초교파 단체다. 

미군 군목 장교나 병원 원목 등 기

관 사역을 위해 공부하거나 초교파 

신학교 또는 교단이 없는 교회에 소

속되어 안수를 고민하는 분들의 문

의를 환영하고 있다.

*문의전화: 310-502-9999

  (한인 코디네이터 케니 김 목사)

*이메일: www.ecainternational.org       

                   김준형 기자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 

 “시애틀목사회, 신임회장에 이헌 목사 선출”

시애틀 목사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이헌 목사를 선출했다.

◈하나투어와� 함께� 하는� 은혜와� 감동의� 이스라엘� 성지순례� ②

시애틀 한인 목사회는 7일 시애

틀 뉴비전교회(담임 천우석 목사)

에서 제 35차 정기총회를 갖고 내년

도 목사회를 이끌어갈 신임 회장으

로 이헌 목사(예원침례교회 담임), 

부회장으로 천우석 목사(뉴비전교

회 담임), 총무에 배명헌 목사(시애

틀 영락교회 담임)를 선출했다.

신임 회장 이헌 목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모두가 협력하는 

목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회원들 

모두가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

사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설교는 직전회장인 박세용 

목사가 ‘얼음냉수’(잠 25:13)란 제

목으로 전했으며, 축도는 천우석 목

사가 했다.

박세용 목사는 설교에서 “시애틀 

목사회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

을 가지고 모두가 하나되어 협력하

길 원한다”며 “서로 돕고 격려하며, 

아픔이 있다면 서로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는 시애틀의 모든 교회가 되

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년 조찬 기도회로 한 해를 시작

한 시애틀 목사회는, 시애틀 연합장

로교회 장윤기 목사, 벨뷰장앙장로

교회 박인규 목사, 시애틀 뉴비전교

회 천우석 목사에서 차례로 이민 목

회 탐방을 진행했고 세 차례에 걸쳐 

교회 연합기도회를 진행했다.

또한 매주 월요일 족구 모임과 서

북미 5개 지역 목사회 배구대회 준

비를 통해 친교 모임을 활발히 진행

했으며, 특별히 지난 8월 창조 과학 

탐사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확

인하고 목회자들의 화합과 연합을 

도모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신임회장

인 이헌 목사가 그동안 시애틀 한인 

목사회를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않은 

전 회장 박세용 목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동성애를 탈출한 Ex-Gay들을 

통해 그 가추어진 동성애의 실체

와 그 불편한 진실을 세상에 공

개하는 다큐영화 순회 시사회가 

열린다. 

*1차: 12월 8일(화) 오후 7시 30분

        주님의영광교회   

*2차: 12월 10일(목) 오후 8시

        선한목자교회  

*3차: 12월 11일(금) 오후 7시 50분

          주님세운교회 

*4차: 12월 13일(주일) 오전 10시 

        UBM교회

*문의: 714-501-1337

<예루살렘 편>  

성경정독� 모임

1년간 성경 일독을 하면서 예

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성경정독 

모임이 열린다. 
  

*일시: 2016년 1월 부터 

*시간: 매주  1회(목요일)

           오전반: 오전 9시-11시

           오후반: 오후 7시-9시

*장소: LA Christian School

*주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문의: 213-380-6236

평화의 도시(Ir=도시, Shalom=평화)라는 뜻의 예루살렘은 해발 

800m의 산악지대에 위치한 도시로 그 역사가 무려 3000년 전으

로 거슬러 올라간다. BC 1000년경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운 

이래 이곳은 나라명이 바뀌고 주민들이 이주하는 등 질곡의 역사를 

거쳐왔다. 현재 예루살렘은 성경상의 예루살렘 성(Old City)과 19

세기 말 이후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신시가지(New City)로 구분된

다. 예루살렘 성은 16세기 오스만투르크 슐레이만 1세가 쌓은 사방 

1km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신시가지는 그 주변으로 계속 확

장되고 있다. 성 안에는 성경에 기록된 다양한 성지들이 자리하고 

있어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의�:� 엘에이� 본사�(�2�1�3�)�7�3�6�-�1�2�1�2

� � � � � � 김상준� 메니저�(�2�1�3�)�2�0�1�-�5�3�6�9� 

� � � � � � 무료전화�:� �1�-�8�7�7�-�4�6�4�-�6�1�2�1

� � � � � � � �F�A�X�:� �(�2�1�3�)�7�3�6�-�1�2�2�1�,� �(�6�4�6�)�3�4�9�-�3�9�7�1

웹사이트�:� �w�w�w�.�u�s�a�h�a�n�a�t�o�u�r�.�c�o�m� 

주소�:� �3�0�5�3� �W�E�S�T� �O�L�Y�M�P�I�C� �B�L�V�D� �#�1�0�1
� � � � � � �L�o�s� �A�n�g�e�l�e�s�,� �C�A� �9�0�0�0�6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산. 유대

인에게는 정신적 고향이자 종교

의 중심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

후의 만찬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의 오순절 성령 강림사건의 현장

일 뿐 아니라 AD 48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사도회의 장소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초기 기독교인의 

신앙적 중심지이다. 

1 마가의 다락방
‘최후의 만찬’ 배경지. 즉 예수 그

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드신 곳이다.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제자들이 기

도하는 가운데 오순절에 다시 강

림한 곳이다. 

2 다윗왕의 가묘
다윗의 무덤이 있다고 전해지

는 곳에 만든 가묘. 마가의 다락방 

아래층에 있다. 길이 2m, 폭 1m 

정도의 석관은 붉은 빌로도 천으

로 덮여 있다. 성경에 따르면 다윗

은 다윗 성에 안장돼 있다고 하나, 

실제 위치가 어디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3 베드로 통곡교회
이곳의 지명 갈리칸투(Galli-

acntu)는 라틴어로 닭 울음 소리

를 표현하는 말로 닭이 두 번 울기 

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 

☞ 시온산� 지구�(상�)
번 부인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린 

장소를 상징한다. (막 14:66~72)

4 통곡의 벽
성전 산 서쪽의 450m에 달하는 

벽. 헤롯에 의해 세워진 성벽 중 

유일하게 남아 있다.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이 종종 이곳에 와서 성

전이 파괴된 것과 나라를 잃은 자

신들의 처지를 슬퍼하며 통곡했

기 때문에 ‘통곡의 벽’이란 이름

이 붙었다. 오스만 시대부터 이스

라엘은 물론 전 세계에 흩어진 유

대인들이 이곳에 순례차 와서 소

원이 적힌 쪽지를 벽의 돌 틈새에 

끼워가며 기도를 하였다. <계속>  

메니저 김상준.



1. 역군의 의미

좋은 소식(Good News, Gospel)은 전

하는 자에게나 접하는 자에게 모두 유

익한 것입니다. ‘역군(役軍)’이라는 말은 

일정한 부분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

람을 뜻합니다. 좋은 소식의 역군이 되

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격은 먼저 예수

님을 알아보고 믿어져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신

하고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죄를 사함 받

은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하

는 것입니다. 

   

2. 진리와 성령으로 무장한 역군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내 죄 때문에 벌을 받아 죽으셨다가 사

흘 뒤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심으로 우

리 신앙의 궁극적 푯대가 되게 하셨다

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은 순전히 타락한 이

성에 호소해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이 

말씀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

속하신 것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는 한 마디만 하면 

설령 그 말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

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

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

라”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 입술

로만 내뱉는 말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보장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신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체험으로 믿어지게 하시

고 감동으로 회개하게 역사하셔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이성이 아닌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그리

스도로 영접한다는 회개와 신앙고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고백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비로

소 보혜사라는 성령을 파송 받을 수 있

고 성도라는 호칭이 가능해집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

으로 믿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인격

적으로 의탁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

원을 얻으리라”했습니다. “주의 이름”은 

예수(Jesus)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에“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

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

님이 택하신 백성은 예수님에게 자기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용서받을 대

책을 세워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거

나,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내 죄를 대신 

벌 받아 자기 백성 삼아주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할 때 “심지

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

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행 

19:12)했습니다. 이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예수 이름만으

로 악귀가 물러남을 알고, 바울이 말하

는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명하노니 귀

신아 나가라고 말하며 자기들도 악귀를 

물리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귀

신들린 자는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고 묻습

니다. 그리고는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

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

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했

습니다. 여기서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

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자격이 있는데 

진리와 성령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3. 전도와 선교의 역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좋은 소식

을 전할 수 있도록 역군으로 세워서 파

송을 하십니다. 그 소식을 듣는 사람이 

믿음을 화합하면 복음화 되어지는 소망

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인

데, 과연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

습니까?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었던 

사람, 믿어지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 

회개하고 신앙고백을 한 사람은 구원을 

보장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

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롬 10:14-15)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을 보면 “너희 말

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

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

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

다. 복음을 전하는 역군으로 파송되기까

지는 위로는 예수님이 그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칠십 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

하더이다”(눅 10:17)고 말하며 그 능력

이 나타남에 들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

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

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

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으로 기뻐하라”(눅 10:18-20)하셨습니

다.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파송받

은 사역자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절대적

이고 안전한 보호가 보장된다역는 것입

니다. 그뿐만 아니라 귀신들이 항복했다

는 기쁨에 들떠 있기 보다는 성령을 받

았던 그 시간에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등록되어졌다는 사실을 더 기

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

었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하늘 시민권자

가 되어졌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깨

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은 감람

산 꼭대기에서 승천하시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

속하신 것을 기다리라”하셨고 “오직 성

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역군이 

되는 자격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을 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내게 계시면 나는 구원을 보장받는 것입

니다. 로마서 8장 16-17절에 “성령이 친

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 하시나니 자녀이면 또

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신앙인의 

자세를 갖추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모

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

니다.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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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서  10 : 9 -15

좋은 소식의 역군(役軍)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목요일 오후 2시

금요일 오전 6시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5면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T V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OX TV 

워싱턴DC.

CTS TV 

기독일보

AM1540

라디오 코리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AM1310

기쁜소리방송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CBS TV

CTS TV

경북 기독 신문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3면 설교

미 국  신 문  설 교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화요일 오후

 7시30분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금요일  오후

2시30분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T V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해  외  선  교  설  교



오피니언 칼럼 제 509호2015년 12월 10일 목요일6

미국 이민 초기 어느날, 아버지가 

귀가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오

시지 않아 우리 가족 모두 애가 탔

던 일이 있었다. 

그날 아버지는 서쪽으로 오셔야 

했는데 그만 길을 잃고 동쪽으로 

가셔서 한참을 돌아 집에 오셨다고 

한다. 길눈이 매우 밝은 분이셨는

데 아마도 많이 피곤하셨던 것 같

다. 아버지는 청소일을 하셨었다. 

그 후부터 나는 한 가지 버릇이 

생겼다. 아버지가 오실 저녁 시간이 

되면 집 밖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는 

일이다. 보통 정시에 오셨는데 혹

시 늦어지면 이런저런 걱정을 하며 

아버지를 기다렸던 것이다. 그러다

가 아버지 자동차가 오는 것을 보

면 참으로 기뻤고, 기다리던 나에게 

웃음을 보이시며 차고로 들어가시

는 것을 뛰어 따라가 같이 짐을 내

리던 때가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

면 참으로 좋은 시간이었다. 아버지

와 나이 차이가 많아 잔잔한 대화

를 여러 번 한 것은 아니었지만, 지

금 그 때의 아버지 나이를 지나고 

있는 나에게는 따뜻한 추억으로 남

아 있다.

12월을 맞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맞으며 과연 나는 어릴 

때 집 밖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던 

것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

리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시간이 지날

수록 그 감동이 더 깊어져야 하는

데 올해는 어찌된 일인지 여기저기

의 어두운 소식들로 인하여 오히려 

마음이 어두워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할아

버지가 오랜 기다림 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

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

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누가복음 2장 30-32절) 라고 

말한다.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렸으

면 짧은 몇 마디 안에 모든 것을 말

할 수 있었을까? 그 만큼 그 할아버

지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다렸

다는 증거일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 중이라도 하나님

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

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스바냐 3장

에서도 말씀하셨다.

이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예수님

께서 말씀하신 때가 가까웠음을 알

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

다리는 것이다. 마음에 아픔과 고통

이 심할 때에도 그 언덕을 넘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

르는 가나안이 펼쳐진다는 것을 알

고 기다리는 것이다. 되는 일이 없

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

와 함께 하시고 일하심을 믿고 하

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기

다려야 하는 것이다. 

어쩌면 성도의 삶은 그 전체가 기

다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

다. 그 기다림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순종과 겸손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 

필요한 선물?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 어떤 일? 내가 생각한 만족? 결

코 아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의 마음, 나의 가정, 나의 교회, 그

리고 이 나라에 임하기를 크게 기

대하고 기다려야 할 것이다. 성도

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

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

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이다.

올해 대강절에는 우리 모두 땅에

서 일어나는 어두운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머리를 들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의 사랑과 주신 행복을 누리는 시

간이 되기를 소망한다.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이 귀히 쓰신 인물들은 새

벽을 깨우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들과 더

불어 일하셨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

는 사람들은 새벽의 비밀을 알았다. 

그들은 새벽에 깨어 있는 것이 얼마

나 큰 축복인가를 알았다. 새벽에 하

나님을 만나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

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았다.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이다. 새벽

을 깨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시작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인

도를 받아 하루를 시작한다. 하나님

이 새벽에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

총은 새벽에 깨어 있는 사람만이 누

릴 수 있다.

하나님은 새벽에 도와주신다고 약

속하셨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

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시 

46:5).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이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

와주신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자

존할 수 없는 존재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새벽에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셨다. 야곱이 얍복강에서 

기도할 때 새벽에 그에게 축복해 주

셨다. 그가 새벽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20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나

님은 새벽에 홍해 바다를 갈라 주셨

다. 하나님은 새벽에 여리고성을 무

너뜨려 주셨다. 하나님은 새벽에 예

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셨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은 거룩한 습관이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다. “새

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

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막 1:35).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벽에 기도했다. 챨스 시

므온은 새벽 4시부터 8시까지를 하

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드렸다. 

요한 웨슬리는 매일 2시간씩 기도했

다. 그는 새벽 4시에 기도를 시작했

다. 마틴 루터는 “만약 내가 매일 새

벽 두 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

면, 그 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

갈 것이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

는 일어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우

리가 그들처럼 새벽을 깨워 기도한

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영적 거인이 

될 수 있다.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는 선택하고 

결단해야 한다. 다윗은 새벽을 깨우

기로 선택하고 결단했다. “하나님이

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

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

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

벽을 깨우리로다”(시 57:7-8). 새벽

을 깨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시이다. 하나님을 향

한 헌신과 믿음의 표시이다.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부한 은혜를 받도록 하자. 

2016학기 Christian Preschool 자체운영과 
관련하여 원장을 초빙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린이들을 돌보며  Preschool운영에 
열정을 가지신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자     격:원장 Director License 소지자
            State Policy 규정에 의해 
            Preschool 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유경험자

제출서류:이력서, 신앙고백서, 자기소개서

제 출 처:선한목자교회
            우편접수: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이메일접수:info@sunhanchurch.com

문     의:(909) 591-6500

www.sunhanchurch.com

 원장 초빙Christian Preschool
새벽을 깨우는 영적 거인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성탄의 계절  
연말이 되면 우리는 무엇이 그리

도 바쁜지 앞만 향해 달려 간다. 무

엇을 잃고 버렸는지 알지도 못한채 

말이다. 특히 12월 성탄의 계절에

는 더욱 그렇다. 

12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

념하는 성탄의 계절에  제일 기다

려지는 사람은 누구일까?  

2천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

을 때 성탄을 기다린 사람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한 헤

롯의 일당이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

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흑암에

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영

벌에서 영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

로 옮겨 주셨다. 예수님은 친히 우

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다. 하늘에 

비친 별을 따라와서  예수님을 구

주와 주님으로 경배했던 동방 박사

들, 그들의 심정으로 오늘 밤 하늘

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느 겨

울밤 전나무 숲 사이로 쏟아지듯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

고 “미물인 전나무에 이렇게 눈이 

오고 별빛이 영롱하게 비치는 것처

럼 예수그리스도가 연약한 우리의 

마음에 별처럼 다가오셔서 은혜를 

비춰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영광

스러운 존재로 변화되겠는가?” 하

는 생각이 들어 전나무에 등불을 

달고 장식을 했다. 이것이 성탄목

(聖誕木,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

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하시려고(마1:17), 자

유를 주시려고, 율법을 완전케 하

시려고(마5:17), 죄인을 부르시려

고(마9:13), 섬김과 대속의 제물이 

되시려고(마 20:28), 풍성한 복과 

생명을 주시려고(요 10:10) 이 세

상에 오신 것이다.

그런데 아기로 오신 예수님, 그

분은 행복한 아기로 오신 분이 아

니었다. 그분은 고통스러운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 그는 태어나자마다 

구유에 누워졌을 뿐 아니라 헤롯이 

던지는 살육의 칼을 피해 도망해야 

했다. 그분의 인생은 처음도 고통이

었고 마지막도 고통이었다.

그분의 삶이 이렇듯 고통의 연속

이었기에 그분이 우리 인생들을 누

구보다 잘 이해하신다.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생

의 고통을 홀로 짊어지고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오신 그분을 

간절히 만나기를 기대하며 기다리

기  바란다. 바로 그 예수를 만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 위로자로 

오셔서 우리의 상처와 절망을 치유

하신다. 대강절 기간,  성탄의 주인

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

디리고 만나보길 바란다. 대강절 기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즐

거운 성탄과 축복된 새해를 맞이하

길 바란다.    

김  성  민  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정  우  성  목사

남가주광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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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열

렸던 다민족연합기도회에서 주강사 중 한 사

람으로 나선 토랜스 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성

규 목사는 짧은 메시지를 전한 후, 죄의 밤이 

깊어가고 유혹의 물결은 갈수록 높이 넘실대

는 이땅을 향한 창조주의 애끊는 마음을 품

고 간구했다.

공립학교 내 기도와 성경공부가 위헌으로 

판시돼 금지당한지 반세기가 지난 올 6월 연

방 대법원이 끝내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마저  

내린 상황에서 그가 절절하게 하나님께 올린  

기원은 많은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가슴에 깊이 새겨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

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

라’(역대하 7:14)는 성경말씀을 바탕으로 오

롯이 준비한 기도였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2장에서 마지막 때에 

당신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

하셨습니다. 대부흥을 앞두고 항상 국가와 사

회의 영적, 도덕적 타락이 선행하는 것을 우

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904년 영

국 웨일즈의 대부흥이 그랬고, 1906년 아주

사 부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서를 써놓고 대언론 홍보 총력전에도 전

력투구했을 정도로 동성결혼 반대 운동의 최

전선에서 활약해 온 그는 8일 가진 본보 인터

뷰에서 할 말이 많은 듯했다.

박 목사는 “우리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

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부르짖어야 

한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라고 크리스천

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힘주어 말

했다.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가 들려준 실

화는 1984년 인도 중앙에 위치한 보팔에서 

일어난 유독개스 유출사고. 유니온카바이드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참사로 1,500명이 죽고 

10만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으나(후유증으로 

나중에 죽은 사람도 있어 통계는 자료마다 다

름), 골목 하나만 넘으면 한 마을의 주민 2만

명이 몰사하게 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크리

스천들이 교회로 몰려가 십자가 밑에서 손잡

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을 때 반대편에서 불

어온 강한 바람에 유독개스가 물러가는 기적

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주님세운교회가 박 목사를 중심으로 전 교

인이 한 마음 되어 동성애 확산 저지에 본격

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1년. 주 

의회 통과와 주지사 서명을 거쳐 그해 7월 확

정된 SB 48(공립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해 가

르치는 것을 의무화한 법)을 무효화하려고 

남가주교협,  OC교협 등이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 캠페인을 주도하던 때였다. 이 교

회는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를 선포하고 자

체 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 그후 매일 40명이 

4개 조로 나뉘어 토랜스 지역은 물론 LA 한인

마켓과 한인축제장 등지에까지 진출, 청원서

에 서명을 받았다. 그 결과 한 교회의 힘으로 

무려 약 1만3,000명의 서명을 받는 놀라운 성

과를 올렸다. 한인 교계 전체의 서명인 수가 2

만5,000명이었으니, 이교회의 열심이 어느 정

도였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단 수천 표가 부족해 주민투표는 무산되었

으나, 주님세운교회는 굴하지 않고 이듬해 동

성애 교육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부모의 권

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발의안(PRE)과 SB 48을 

원천 무효화하는 발의안(CLASS ACT)을 주

민투표에 상정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적극 동

참했다. 교인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로 가

서 서명을 받는 팀, 청원서 검토

팀, 중보기도팀 등에 저마다 소속

돼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발품을 

팔지 못하는 사람들은 수백 박스

의 물, 간식, 금전 도네이션 등으

로 지원사격을 했다.

박 목사는 “제가 당시 남가주

교협 부회장과 LA성시화운동본

부 공동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정

말 온 교회가 힘과 열정을 쏟았

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다 후에 

탈퇴한 PCUSA 교단(미국장로

교)이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결정하던 시기

여서 거기에 극렬하게 반발하는 전투적 DNA

가 교인들 안에 형성됐다”는 말로 그때 일을 

회상했다.

최근에는 성전환자들이 부담없이 화장실

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명목으로 추

진되는 ‘성중립 화장실’에 반대하는 서명에 

능동적으로 참여했다. 남녀가 화장실을 함께 

쓸 경우 성범죄의 크게 증가할 것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좌절을 맛보았음에도 불구, 불의

에 대한 주님세운교회의 저항은 오늘까지 이

어지고 있다. 11일(금) 오후 7시20분 동성애

자들이 말하지 않는 동성애의 진실을 다룬 다

큐영화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의 시

사회를 여는 것도 그중 하나다.

동성애의 해악을 알리는 이 다큐는 뉴욕 출

신 영화감독 김광진 집사가 연출한 것으로 오

랜 사전 조사와 동성애의 마수에서 벗어난 사

람들과의 인터뷰를 거쳐 만들어졌다.

박 목사는 “시사회에는 김광진 감독과 한국

에서 에이즈 환자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수동

연세요양병원 염안섭 원장이 함께한다. 지난 

8일 우리 교회를 찾은 김 감독, 염 원장과 대

화를 나눴다. 염 원장은 동성애를 통해 AIDS

가 무섭게 퍼져나간다는 사실을 동성애자들

조차 잘 모른다며 안타까워했다”고 전했다.

“동성애는 그들의 주장처럼 성적 취향이나 

선천적 성향도 아니고, 인권의 문제도 아닙니

다. 그들을 거기서 해방시켜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돕는 것이 진정 그들을 사랑하는 길

입니다.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로 조국

도 군대 내 동성애 인정이 시도되는 등 상황

이 심각합니다. 영어 자막이 제공되는 만큼 1

세는 물론 2세 젊은이들도 많이 왔으면 좋겠

습니다. 시사회 후 염 원장이 20분 정도 이야

기하는 시간이 있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시간

도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박 목사는 크리스천 사립학교 

설립을 준비하면서 그 필요성을 다른 목회자

들에게 알리는 일에도 열심이다. 문제가  터

지고나서 뒤늦게 대처하는 소극적인 자세보

다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적극적인 자세

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지론인 까닭이다.    

그에 따르면 학교 설립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

이 아니어서 작은 교회라도 프리스쿨은 운영

할 수 있고 규모가 좀 되면 초등학교나 중고

등학교도 가능하다.  

“이제는 우리 자녀들을 기독교 신앙의 전

신갑주를 입은 리더들로 키워 정치, 문화, 교

육, 스포츠 등 각계 각층으로 내보내야 합니

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게 해야 합니다.”

올초에는 터키의 난민캠프들을 방문, 구호

품을 전달하고 시리아, 이라크를 탈출한 이슬

람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등 사랑의 실

천에도 진력하고 있는 그와 주님세운교회가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애, 물질주

의, 교만, 부모 거역, 무정함에서 발원한 고통

이 넘치는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귀하게 쓰

임받을지 기대된다.

                                     김장섭 전문위원한 목회자 모임에서 박성규 목사(맨 왼쪽) 등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멸망의 지름길 동성결혼 합법화 와중

저지 선봉장 자임 교인들과 전력투구

10일에는 다큐 영화 상영 해악 알려

크리스천 사립교 설립운동에도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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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초대석 주님세운교회 담임 박 성 규 목사 동성결혼 반대 운동의 최전선에서 활약 중인 박성규 목사.

타락이 절정을 이룰 때 대부흥은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미국의 50개 주에서 동성결

혼을 합법화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치 못했습니다. 교회가 머리털 깎인 삼손처럼 힘을 잃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번만 더 은혜를 베푸사 어둠의 세력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이 미국에 거룩한 가정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여! 우리 주변에 퍼지고 있는 잘못된 결혼관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경적 

결혼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범람하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나이다. 가정을 파괴시키는 모든 마귀의 계략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땅

에 세워진 교회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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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 평신도들의 적극적 개혁참여 필요”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代사회적인 신뢰도를 잃고 침체된 한

국교회, 회복의 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까? ‘평신도’에게서 그 길을 모색해 보고

자 혜암신학연구소(소장 이장식 박사)가 

“종교개혁의 만인사제론과 평신도의 사

명”을 주제로 지난 7일 기독교회관에서 

제4회 공개강연회를 개최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경재 박사(한신대 

명예교수)는 “마틴 루터의 만인사제론과 

평신도의 권리와 책임”을 주제로 발표했

다. 그는 먼저 “주제 선정의 목적 지향성

은 오늘날 한국 개신교의 위기상황에서, 

교회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모두가 

입을 모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교회의 갱신과 개혁을 가능하도록 추진

할 변혁의 힘은 목사들이나 전문신학자

들에게서 나오리라고 기대하기 보다는, 

신실하고 능력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

히 평신도들의 참여와 공헌이 절대필요

한 시점임을 절감한데서 온다”고 했다. 

정일웅 박사(전 총신대 총장)는 “21세

기 한국교회 평신도의 사명과 역할”을 주

제로 발표했다. 

더불어 한국교회 평신도의 사명과 역

할에 대해 지역교회의 지체로서의 사명, 

세상에서 복음전파자로서의 사명, 복음

의 사회봉사자로서의 사명, 복음의 사회

윤리적인 책임감에 대한 사명, 한국교회

연합의 주역으로서의 사명 등을 이야기 

했다.

한편, 각각의 논찬자로는 특별하게 이

경숙 박사(이화여대 명예교수)와 최순양 

박사(이화여대 외래교수) 등이 참여했

다. 또 종합의 시간, 연구소장 이장식 박

사가 발언했으며, 강연회 전 경건회에서

는 서광선 박사(이화여대 명예교수, ‘신학

과교회’ 편집위원장)가 사회를 보고 오성

종 박사(칼빈대 교수)가 기도한 후, 강근

환 박사(전 서울신대 총장)와 김균진 박

사(연세대 명예교수)가 각각 설교하고 축

도 했다.  

                          김진규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1부예배 오전 7:4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진유철 담임목사EM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영어예배: 주일오전 10: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성경공부: 주일오전 10:30                   토 오전 6:30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7:30

신현호 담임목사

새하늘 교회
2909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 213) 500-3721 / www. Newheavenchurch.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류종길 담임목사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이명수 담임목사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00

박헌성 담임목사성인 EM예배 오후 2:0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5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45

김광삼 담임목사대학부 오후 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6:00(토)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정오12:00
성경공부 오후7:30 (화) 

정우성 담임목사화요집회 오후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금요기도회 오후9: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신승훈 담임목사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교육부   오전 1130

5005 Edenhurst Ave. ,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민종기 담임목사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Confronting)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Confrontin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강지원 담임목사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주일 - 버질중학교  /  토요새벽 - 1가와 버몬트 코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EM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20(토)

LA사랑의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주일학교 오전 11:2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90019
T.(818)983-9024 

연제선 담임목사김기섭 담임목사 수요예배  오후 7:0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LA 온하늘교회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예배 오전 11:00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한천영 담임목사어린이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목.금)

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T. (213) 272-6031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엘리야 김 담임목사

주일예배1부 오전 8:0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나성동산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한기형 담임목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주일예배 오전 9:00
EM예배 주일 오후 11:00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00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산타모니카찬송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김경렬 담임목사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목요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시 30분

산타모니카찬송교회

목요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시 30분

1부예배 오전 09: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00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조인수 담임목사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윌셔와 윌톤 옆) T.(213)380-0071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행 (정부 베네핏 전반)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임산부 메디칼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요한 선교회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임산부 메디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금요찬양기도회 오후8: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대표 주해홍 목사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후 1:0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토요공부방 토 오전 9:30~12:30
어머니기도모임 수 오전 10:30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김범수 치과

김범수 치과
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213)389-0937,  (213)389-0938  F.(323)735.1937  

General & Cosmetic Dentistry

Bryan Kim D.M.D.

혜암신학연구소, ‘종교개혁의 만인사제론과 평신도의 사명’주제 공개강연회 개최

혜암신학연구소 제4회 공개강연회가 7일 오후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종교개혁의 만인사제론과 평신도의 사

명”이란 주제로 열렸다.

한국교회 대표적 연합기구인 한국기독

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

사)가 2일 성명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소

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인 소득을 명

시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제출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

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먼저 “원칙적으로 종교인 과

세를 법으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에 대

해서 반대한다”며 “대형 교회들은 현재

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교회

나 교단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라고 밝혔다.

한기총은 “교회와 교단들도 종교인 과

세에 대해 자체 공청회나 세미나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왜냐하면 납세 대상에 들어

가지 않는 미자립 교회들이 한국교회의 

80% 정도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

에서 종교인 과세는 시기상조이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성직자들이 마치 특혜를 누리

고 있는 것처럼 비취게 하는 여론에 편승

하여 정부나 국회가 이 문제의 결론을 성

급히 내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현재와 

같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되, 시간

을 두고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함께 결론

을 만들어 갈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대웅 기자

“한기총, 종교인 과세 법제정 ‘반대’표명”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미자

립교회 지원을 위해 10억 원을 내놓기로 

했다.

오정현 목사는 지난 3일 서울 예장 합

동(총회장 박무용 목사) 총회회관에서 열

린 제1차 교회자립지원위원회 실행위에

서 “미자립교회 문제는 공교회성을 회복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면서 “

총회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이 시책에 

10억 원을 3년에 걸쳐 기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약정서를 박무용 총회장에

게 전달했다. 

사랑의교회에 따르면, 앞서 교단 소속 

대형교회들은 이 지원사업의 효율적 촉

진을 위해 100억 원의 기금을 마중물 성

격으로 모으기로 했다.   

교회자립지원위 실행위원장인 오정현 

목사는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사랑의

교회도 9명에서 출발한 미자립교회였다”

며 “대형교회가 미자립교회를 돕는다는 

것은 시혜가 아니다. 오히려 대형교회가 

정화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무용 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랑

의교회에 감사하며 “미자립교회 돕기는 

한국교회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역점 사

업이다. 가시적 성과를 얻어 한국교회를 

선도해 미자립교회가 든든히 서 가도록 

하자”고 전했다.

사랑의교회는 이미 1년 전 ‘에벤에셀

실천운동’을 만들어 농어촌 등 15개지역 

250여 미자립교회를 재정·사역적인 면 

등에서 지원해 오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미자립교회 지

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태 파악과 

전담직원 배치, 재단 설립 등을 논의했다. 

또 기존 시행 중인 입시철 홈스테이와 농

수산물 직거래 장터, 명절 및 휴가철 고향

교회 방문 등도 계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3월 3일 151개 노회 자립

위 위원 및 노회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교회에서 교회자립지원위 전진대

회를 개최키로 했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왼쪽 세 번째)가 박무용 총회장(오른쪽 두 번째)에게 약정서를 전달한 뒤 임원들과 함

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 미자립교회 지원에 10억 기탁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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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에서 발생한 총

기난사를 ‘테러’로 규정하고 “미국은 IS

를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다. 

6일 오후 8시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

된 대국민 연설에서 오바마는 “총기 사

건은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테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해당 사건이 IS에게서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용

의자가 테러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

어서 IS의 영향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테러리스트들의 위

협은 새로운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다”면

서 “테러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우

리는 이를 극복할 수 있다. IS를 비롯해 

미국을 해하려는 모든 조직들을 척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비자 면제 프로

그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미국 의회에 총기규제법안을 재논

의하자고 제안하며 “미국 정부의 비행금

지 명단(No-fly List)에 이름이 올라 있

는 이들이 총을 쉽게 구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IS에 대한 군사 행동 권한을 부여

하는 새 결의안 통과에 의회가 힘을 실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이 법안은 의회

에 계류 중이다.

실리콘밸리 IT업체들에게도 테러 방

지를 위해 도움을 청했다. 오바마 대통령

은 “첨단기술 업계와 사법 당국 지도자

들에게 ‘테러범들이 기술을 사용해 법망

에서 빠져나가기가 더욱 어렵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

나 오바마 대통령은 IS 척결을 위한 지상

군 투입에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

혔다. 그는 “미국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지상전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

다”고 지적했다.                 강혜진 기자  

“샌버나디노 총기난사는 IS 테러 규정”

미국의 한 대형교회에서의 예배 모습.

“美 대형교회들…교인수는↑참여율은↓” 
대형교회에 과거보다 더 많은 미국인

들이 출석하고 있지만, 이들은 중소형교

회 교인들에 비해 교회에 자주 나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미국 크리

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하트포드종교연구소와 리더십네트워

크가 발표한 ‘최근 미국 대형교회들의 

변화’(Recent Shifts in Americas Larg-

est Protestant Churches)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교회들은 미국 전

역에 걸쳐 성장·확산되고 있지만, 이 같

은 현상 속에 일부 문제점도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들은 미국 내 교인 수 1,800명 

이상 되는 209개 개신교회들을 대상으

로 2000년 이후 5년마다 조사했다. 그에 

따르면, 이 대형교회들 중 71%가 지난 5

년간 평균 10% 이상의 성장을 경험했

다고 답했다.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까지 전체 대형교회 가운데 39%는 예

배 인원이 10%에서 49%까지 증가했다

고 답했다. 19%는 예배 인원이 50%에

서 99%까지, 13%는 100% 혹은 그 이

상 증가했다고 답했다. 전체 대형교회 

중 11%만이 지난 5년 동안 예배 인원이 

2% 이상 줄었다고 답했다.

리더십네트워크에서 이번 연구를 진

행한 워렌 버드 박사는 릴리전뉴스서비

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주 개신교인 

중 10명의 성인과 1명의 자녀가 대형교

회로 갔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약 500만 

명 정도”라고 전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 대다수의 대형교회

에서 교인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 주

지만, 오히려 예배에 나오는 교인들의 

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조사 대상 샘플 교회 가운

데 교회에 나오는 인원은 평균 2,696명

으로 2010년 3,800명에서 크게 줄어들

었다. 또한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인원은 지난 10년 동안 약 14% 정도 감

소했다. 지난 2005년에는 전체 교인 대

비 주중 예배 인원은 96%였으나, 2015

년에는 82%로 줄었다.

하트포드종교연구소의 스콧 텀마 박

사는 “규칙적인 예배 참석을 ‘내가 갈 수 

있을 때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우리는 대형교회들도 소

형교회들과 같은 문제들을 많이 갖고 있

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대국민 연설 통해 …미국은 IS 척결나설 것

“美 복음주의자 80%…중동 사태는 종말 징조”

미국 복음주의자 10명 중 8명은 중동

에서 지속되고 있는 폭력 사태들이 종말

의 때가 임박했음을 보여 주는 징후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스천포스트는 5일 최신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이와 같이 보도했다. 브루킹

스중동정책연구소(Brookings Institute’s 

Center for Middle East Policy)가 미국인

들의 중동과 이스라엘 문제에 대한 견해

를 주제로 실시한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복음주의자 중 79%가 중동 폭력 사태를 

보며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

낀다고 답했다. 반면 복음주의자가 아닌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중동 사태와 종

말을 연결지어 생각하는 비율이 43%로 

현저히 낮았다.

폴리티코의 편집인 수잔 글래서는 이

러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 숫자들

은 매우 놀랍고 특히 세속주의 미국인들

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또 

다른 흥미로운 통계는 전체 기독교인의 

72%와 복음주의 교인의 81%가 ‘그리스

도가 재림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른다’고 믿고 있으며, 전체 

교인 5%와 복음주의 교인 12%가 ‘살아 

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될 것

이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라고 믿고 있

는 전체 교인들 중 55%와 복음주의 교인

들 가운데 75%는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스라엘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견

해를 갖고 있었다.

또한 전체 교인과 복음주의 교인 가운

데 각각 51%와 63%가 ‘그리스도의 재림

이 있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구약성경

에 약속된 땅을 모두 회복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설문조사에서는 미국 복음주의 교인

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갖고 있는 우호적

인 태도 역시 분명하게 확인됐다.

‘가장 존경하는 세계 지도자’를 묻는 

질문에 복음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

한 인물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

리였다(16%). 그 다음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었다(11%).

미국인 3명 중 2명이 ‘이스라엘이 미국

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

하는 반면, 복음주의자들 중 39%는 ‘이스

라엘이 미국에 너무 적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정반대 견해를 표시했다.

전체 미국 성인의 26%가 ‘정치인의 이

스라엘 정책이 그를 지지하는 데 큰 영향

을 준다’고 밝혔으나, 복음주의자들의 경

우 55%가 이와 같이 응답했다. 

                                     손현정 기자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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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기난사를 ‘테러’로 규정하고 “미국은 IS

를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다. 

6일 오후 8시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

된 대국민 연설에서 오바마는 “총기 사

건은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테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해당 사건이 IS에게서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용

의자가 테러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

어서 IS의 영향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테러리스트들의 위

협은 새로운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다”면

서 “테러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우

리는 이를 극복할 수 있다. IS를 비롯해 

미국을 해하려는 모든 조직들을 척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비자 면제 프로

그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교사예배(주일) 오전 9:45
주일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주일) 오전 11:00

737 W. 6th St., Oxnard, CA 93030
T. (805) 483-7009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구역모임 매월 1회
한글학교(토) 오전 10:30

벤츄라카운티장로교회
‘예수의 심장으로 섬기는 교회’(빌1:8)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EM예배 오후 1: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남 가 주 샬 롬 교 회남 가 주 샬 롬 교 회

김준식 담임목사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정상용 담임목사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서보천 담임목사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EM예배 오전 11:0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박성규 담임목사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청년부예배EM 오후 1:30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EM예배 오전 10:00(장년)
              오후 2:00(청년) 
KM예배 오후 3:00(청년) 

19950 Mariner Ave., Torrance ,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김바울 담임목사장애우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0:00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EM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www.dreamumc.com

드림교회
“주의 꿈을 품고 세상의 빛으로”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오후 1:00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류준영 담임목사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새벽예배  오전  7:00 (토)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정영희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비전채플 Vision Chapel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12631 E. Imperial Hw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영성예배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주일예배 - 오전 9:30 / 11:30
목요영성예배 - 저녁 7:45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최 혁 담임목사

주 안 에 교 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EM예배 오전 10:00
스페인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 (휠로우쉽홀)
            오후12:00 (본당)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후 6:30 (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최호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이호민 담임목사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가디나선교교회

주일예배 오전11:45
주일학교 오후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7:45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이종용 담임목사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박신철 담임목사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이춘준 담임목사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이희철 담임목사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김성민 담임목사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교회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이승준 담임목사

T. (760) 636-2675 / pspkmc.com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오전 11시 (본성전)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목 담임목사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금요예배 오후 7:30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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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이슬람

국가(IS)의 막강한 전투력의 배경에는 

수십년 동안 이라크에 유입된 전 세계 

무기가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앰네스티(AI) 패트릭 윌켄 연구

원은 7일(현지시간) “IS의 엄청난 규모

의 다양한 무기는 무책임한 무기 거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하며 “그동

안 수십 년에 걸쳐 이라크 내에 무기가 

대거 유입됐지만, 규제는 허술하고 감독

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IS를 비롯한 극단적인 무장

세력이 무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

다는 것이다.

1980년부터 1990년대 말까지 이란-

이라크 전쟁을 거치며 이라크의 무기 보

유량이 크게 늘었고, 2003년부터 2011

년까지 미국의 이라크 전쟁 때문에 무기 

공급은 계속됐다.

특히 IS는 작년 6월 이라크 제2의 도

시 모술을 장악했을 때 전 세계에서 온 

다량의 무기를 확보하여 이라크 전역에

서 민간인 대상 범죄에 사용했다고 보고

서는 밝혔다.

실제 IS의 주요 무기는 칼라시니코프 

소총이지만, 이라크산 타북(Tabuk), 미

국산 부시마스터(Bushmaster) E2S, 중

국산 CQ, 독일산 G36, 벨기에산 FAL 등 

25개국에서 생산한 총기를 사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IS는 이라크 팔루자, 티크

리트, 사클라위야, 라마디 등과 시리아의 

군과 경찰 무기고를 장악해 엄청난 무기

를 전리품으로 얻었다. 

지난 5월에는 라마디를 점령하며 탱

크 등 100대가 넘는 장갑전투차량을 확

보해 이라크 정부군이 IS 진압에 어려움

을 겪었다.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등 무기 수출국

들이 부패가 만연한 이라크에 대한 무기 

공급의 위험을 알면서도 이를 멈추지 않

았다”고 지적했다.

윌켄 연구원은 시리아 정부군에 대한 

전면적인 무기 금수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대이라크 무기 수출 규제 강화

를 요청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 대

량살상 우려가 있는 재래식 무기의 국

제 거래 금지를 위한 유엔 무기거래조

약(ATT) 추인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기도 했다.

 “이라크에 유입된 무기가 IS화력의 원천”
국제앰네스티 패트릭 윌켄 주장 …수십년간 이라크에 반입된 무기가 문제  

IS 대원들을 위한 무기, 군수품, 옷, 군장 등을 판매하는 IS의 무기시장. ⓒ 오로라의 공상 블로그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11:0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중고등부   오전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주혁로 담임목사수요기도회 : 오후 8:00
새벽기도 :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하나님의 은혜교회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김한요 담임목사4부 청년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 새벽 헵시바 기도회 새벽 6:00

베델한인교회

토요 새벽 헵시바 기도회 새벽 6:00

주일 섬김이 예배 : 오전 9:00a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토요일 오전 6:00am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한기홍 담임목사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남성수 담임목사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14515 Blaine Ave., Bell� 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8:15
주일2부예배  오전10:00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영어주일예배  오전10:00

유년부,초등부예배 오전11:3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11:30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5:30,
                     토.주일 오전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김민재 담임목사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공동체

예친교회

주일예배 오전 9:00 &11:50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예배 오후 7:30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 (714)788-3677 / www.ye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예배 (1부) 10:00am 
              (2부) 1:3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 ubmchurch.com 

수요돌파기도회 9:00pm
금요온전철야예배 8:00pm 
            - (다음날) 7:00am
토요청년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김영길 담임목사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2: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대학청년예배  오후 2:30

18523 Arline Ave ., Artesia,  CA 90701
T.(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오병익 담임목사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교회

남가주 벧엘 교회남가주 벧엘 교회

중.고등부 예배  오후 2:3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2:30
셀가족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4552 Lincoln Ave.#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박재만 담임목사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남가주순복음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8:30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고현종 담임목사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토 새벽 6:20

디사이플교회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이 서 담임목사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오전 6:00 (토)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2432 9th. St., Garden Grove, CA 92844  
Mobile: (949) 933-7242    
Saerounchurchus@gmail.com

주일: 10:30 AM Sunday School (All ages)     새벽예배 : 5:30 AM (화~금)   
         11:45 AM Adult Service                                        6:30 AM (토)
         1:30 PM English Service
금요모임 : 7:20 PM(성경 66권책별성경공부)

 이승필 담임목사

이 세대를 본 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롬12:2)

새로운 교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롬12:2)

이동준 담임목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토요한글학교, 에프터스쿨

P-kinder(Korean) 오전 11:00
Children(1-6) 오전 11:00
Youth(7-12)   오전 11:00
College  오후 1:00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홍성준 담임목사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얼바인 한믿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얼바인 한믿음교회

주일예배(KM) 주일11:00a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org 
mcc.o�  ce.email@gmail.com

안창훈 담임목사     금요찬양예배 7:3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권혁빈 담당목사
     수요예배 오후 7:30
     중등부 오전9:15
     고등부 오전11:30
     한어부 오전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주일예배  오전11:30

 금요예배  오후8시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대학청년부/E-college   주일 2:00PM
제자훈련/사역훈련   화~목 7:30PM

김일영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l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rang.com

새벽예배   월~금 5:30AM
                 토      6:30AM
NEXT한국학교   토  9:30AM~1:00PM
NEXT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허귀암 담임목사

놀웍한인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CA 90650
T.(562)802-4959 C.(714)308-7038 / usa8291@gmail.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토요새벽  오전 6:00 본당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EM주일  오전11:30 

교육부    오전11:30

박경호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FAME예배 오전 11:30 (장년 영어)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00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쿠바, 교회 박해 더욱 심각해져”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교황 방문 후 공산주의자들 증오심 깊어져

기독교 박해감사단체인 세계기독연대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는 최

근 공격 대상 중 한 곳인 아벨 산타 마

리아(Abel Santa Maria) 지역에 있는 

한 교회 목회자인 알랭 톨레다노(Alain 

Toledano) 목사의 말을 인용해 “쿠바에

서 교회들을 향한 마녀 사냥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교황의 쿠바 방문과 미국과

의 국교 정상화 이후로 공산주의자들의 

교회를 향한 증오와 박해가 심화되고 있

다”고 전했다.

톨레다노 목사는 “쿠바의 교회들을 위

한 기도를 요청한다”면서 “나의 경우, 인

종차별적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집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한 것이 두번째이고, 

우리를 길거리로 내쫓고 성전을 파괴하

려 한다”면서 “그들의 증오와 분노가 다

른 교회로도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에서 살아왔던 다른 목회자

와 그들의 가족들은 이미 쫓겨났다면서, 

지난 11월 주택 및 도시계획부 관리의 명

령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티아고

의 BAG(Baptist and Assemblies of God)

과 라스 투나스(Las Tunas) 지역의 하나

님의 성회(Assemblies of God) 소속 교회

들이 주로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고 덧붙

였다. 정부 관리들은 이들 교회들이 합법

적으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

다. 하지만 톨레나도 목사는 관련 문서들

을 제출했다고 말하고 있다.

세계기독연대는 정부 관리들이 자신

들의 재량에 따라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이고 있고, 교회 파괴를 

면하기 위해서는 높은 임대료를 낼 것을 

요구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기독연

대 머빈 토마스(Mervyn Thomas) 총무

는 “우리는 쿠바 정부에 쿠바 전역의 종

교 단체들에 대한 박해를 멈춰 달라고 요

청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시도는 교회

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

판했다.

한편, 남침례회(SBA)는 올해 초 쿠바

의 기독교가 급성장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남침례회의 국제선교부(Inter-

national Mission Board)는 8만3천723권

의 스페인어 성경을 지난 3월 쿠바로 보

내기도 했었다. 당시 국제선교부 커트 어

바넥(Kurt Urbanek) 쿠바 선교 전략 책

임자는 쿠바 관리들이 성경을 보내는 대

가로 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

다. 어바넥은 “쿠바 기독교는 놀라울 정

도로 성장하고 있고, 이것이 성경이 중요

한 이유”라면서 성도들의 수도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교회 강제 폐쇄
성탄 야외 예배도 금지

인도네시아크리스천교회가 자카르타

에 소재한 대통령궁 밖에서 6번째 ‘성탄

절 야외 예배’를 드리려고 했으나 무산

됐다. 이 교회는 지난 2010년 정부에 의

해 강제 폐쇄됐었다.

이 교회 관계자는 “이 일이 다른 교회

들과 기독교 단체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그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 일어나길 바

란다. 다른 교회들에게 단순히 ‘소수자’

라는 이유 때문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수종교인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1년 전, 인도네시아 정부는 종교적 화합 

증진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비무슬림들은 이 법이 유효하

려면 타종교인 60명의 서명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예배 장소를 짓기 위해서는 

미리 지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교회가 불법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건물이 파괴

될 수도 있다. 인도네시아크리스천교회 

역시 2008년부터 이 건축 허가와 관련

된 시비를 겪어 왔다.

인도네시아 북부의 아체 지역 기독교

인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

난 2006년 이후 약 1,000개의 교회가 폐

쇄됐고, 샤리아법이 적용되고 있다. 

현지 이슬람 이맘들이 교회에 불을 지

르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독

교인들은 폭력의 표적이 되고 있다. 

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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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가 너무도 커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

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장

애우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심부름

꾼일 뿐입니다.” 

지난 1984년도 하나님께서 주시

는 감동에 순종하여 장애우들을 섬

기기로 결단하고 (사단법인)엘림장

애인선교회를 설립, 오늘날까지 32

년째 섬겨오고 있는 고창수 목사의 

겸손어린 말이다. 

그런 그의 직책은 만년 사무총장

이다. 처음도 섬김이요 마지막도 섬

김이기 때문이다. 낮은 자리에서의 

섬김의 자세가 준비되지 않고는 육

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불편한 장

애우들의 섬김을 버텨낼 수 없기 때

문이다.

고 목사가 처음으로 장애우를 섬

기기 시작할 때는 시각장애우나 지

체 부자유자들을 재활원에 소개시

켜주고 상담하는 것이었다. 그 후 

인쇄업 경영을 통해 누구나 쉽게 배

울 수 있는 식자 기술을 전수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그

러다가 1990년도 이후에는 장애우

들을 향한 영성운동을 중점 사역으

로 펼쳐 나갔다. 영혼의 치유(구원)

없이는 결코 육신의 고통을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깨달았

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매년 7월 경에 열리는 여름산상대

부흥성회이다. 올해로 26회째 열렸

다. 특히 올해는 메리스 전염병 확

산으로 모든 집회가 취소되는 가운

데 치러져 더욱 더 큰 하나님의 은

혜를 체험하는 성회가 됐다. 이 밖

에도 8월을 제외한 매월 크고작은 

성회를 통해 장애우들의 영성사역

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산상대회는 어느덧 한국 장애

우들이나 그 가족들에게는 설레이

며 기다리는 연중 대행사로 자리매

김하게 이르렀다. 크리스천이든 아

니든 그 어느 누구나 참가할 수 있

도록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사랑

으로 그들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불신자는 주님을 만나는 영혼구

원의 장이 되고, 크리스천에게는 영

성회복의 시간을 제공하여 하나님

과 더 가까워지고 그 사랑을 사모하

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이 여름산상대부흥성회 참석을 

위해 전국 각지(해외 포함)에서 모

여드는 장애우들의 숫자는 2천여 

명이 넘는다. 그리고 그 지체들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은 1천여 명에 

이른다. 그 중에는 수백명의 자원봉

사자로 파견된 군 장병들도  포함돼 

있다. 총 3천여 명 이상의 숫자가 4

박 5일간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한

국중앙기도원에 모여 장애우들과 

동고동락하며 그들을 섬긴다. 

그런데 이 성회 참가비는 무료다. 

약 1억 5천여 만원의 비용이 소요

되는데, 일체의 등록비 없이 무료로 

진행된다. 고 목사는 이것이 기적이

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

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기 때문이다.  

이 성회가 특별한 것은 자유롭지 

못한 지체들을 돕기 위해 군 장병들

이 자원봉사자로 파견된다는 것이

다. 자연스럽게 군 장병 선교로 이

어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실제로 

이 성회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는 

군 장병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 

기적은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져갔

다. 또한 1명의 중증 장애우을 씻기

기 위해서는 두 서너 명의 장병들로

부터 1시간여의 도움을 받아야 하

는 불편함 속에서도 환한 미소로 답

례하는 그들의 천진난만함은 오히

려 자원봉사자들의 피로를 풀어주

는 청량제로 작용한다. 

이 성회를 진행하며 고 목사가 극

복해야 할 문제는 단지 인적 물적 

협력뿐만이 아니다. 어쩌면 그것은 

가장 극복하기 쉬운 부분일 수도 있

다. 한 예로, 지난 1993년도 성회에

서는 장애우들이 갑자기 단체로 달

려들어 던진 돌(마치 죽이기로 작정

이라도 한 듯)에 맞아 응급실에 실

려 가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고 목

사는 강력한 영적무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중보기도 모임을 결성하여 

오늘날까지 일년내내 끝임없이 기

도해 오고 있다. 30여 명 이상의 중

보기도자들이 매주 1회씩 함께 모

여 기도하고 있다. 

엘림장애인선교회는 현재 하와

이, 뉴욕, 시카고, LA 등의 지역에 

걸쳐 해외 지부도 결성하여 장애우 

섬김 사역을 세계화 하고 있다. 이

곳 LA지부장은 김천환 목사(사랑

의띠선교회 담임)가 맡고 있다. 지

난 11월 말, 3년 만에 LA지부를 찾

은 고 목사는 미주후원회의 초석을 

마련하고 보다 더 적극적인 장애우 

섬김에 나섰다. 초대 이사장으로는 

헨리 김 목사, 이사에는 에스더 김 

선교사가 각각 동역하기로 했다. 헨

리 김 목사는 시각장애를 가진 원로

목사이며 은퇴교수이기도 하다.

고 목사는 나이 13세에 처음 교

회를 다니기 시작한 후 16세에 비

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다. 그 이후로 그는 단 한 순간도 

장애우 섬김을 멀리하지 않았다. 그

런 그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 선교회를 

지켜주신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이

제는 예비하신 후임자를 보내 주셨

으면 하는 것이다. 자신 보다 더 풍

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많은 장

애우들의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너무도 간절하기 때

문이다. 

고 목사는 말한다. “육체적 장애

는 불쌍한 것이 아니라 단지 불편할 

뿐입니다. 진짜 불쌍한 것은 온전한 

육체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곤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이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감격을 

안다. 그런데 그 지름길은 어쩌면 

환하게 미소짓는 장애우들의 얼굴

에서 찾는 것이 가장 빠를수도 있

다. 이순(耳順)의 초침을 바라보며 

어린 아이처럼 환하게 웃는 고 목

사의 얼굴을 보며 그것이 정답인듯 

느껴진다.  

*후원문의: 서울(02-2634-6657)

*이메일: ellim54@hanmail.net   

*웹사이트: www.ellim1004.com    

 이영인 기자

장애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시라

제 509호 132015년 12월 10일 목요일선   교 

우리나라(한국)에는 470만의 장애우가 있다. 전체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 안타까운 것은 이 장애
우들의 90%가 제대로 재활혜택을 받지 못한 채 어려
운 가정 환경속에서 좌절과 절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
다는 현실이다.  

지난 7월 열렸던 제26회 여름산상대부흥성회를 마친 장애우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하나님은혜"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다.

  처음도 섬김이요 

엘림장애인선교회

 매년 개최되는 여름산상대부흥성회 참가자 數는 

 장애우 2천여 명·자원봉사자 1천여 명 함께 참여해

 육체적 고통 섬김 통한 영혼 구원은 값진 보람돼 

사무총장 고 창 수 목사

지난 7월 열렸던 제26회여름산상대부흥성회에 자원봉사자로 파견나온 군 장병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고창수 목사.고창수 목사(오른쪽)와 미주지역 후원이사를 섬기게 될 에스더 김 선교사.

마지막도 섬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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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

은 종교개혁을 이끈 프랑스의 기독

교 신학자다. 역사의 여명(黎明)기

에 칼빈은 가톨릭 사제, 법률가, 기

독교 인문주의자가 되고자 했다. 그

러나 갑작스러운 회심을 통해 그는 

오직 성경만을 유일한 텍스트로 삼

아 그것의 교사(doctor), 해석자(in-

terpres), 수호자(custos)로서 자신

에게 부여된 삶을 살았다. 그의 위

대한 저서는 그의 나이 27세 때 라

틴어로 출판한 기독교강요다. 그리

고 그가 쓴 주석은 많은 주석들 가

운데 이정표적인 저술로 평가받고 

있다. 젊은 칼빈은 기독교 신학의 정

수가 되는 교리들을 정리하고 심오

하게 제시함으로써, 교리사상 개혁

신학이라는 큰 일가(一家)의 초석

을 놓는다.

루터(Martin Luther, 1483-1546)

와 어거스틴(Aurelius Augustine, 

354-430)에게서 물려받은, 절대 주

권적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

님에 대한 칼빈의 비전은, 윌리엄 

캐리와 같은 개척선교사들 뿐만 아

니라 리처드 백스터, 존 버니언, 조

지 휫필드, 조나단 에드워드즈 찰스 

스펄전,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와 

같은 위대한 부흥 목회자들의 가슴

에 불을 질렀다. 교회의 목회와 정

부 통제에서의 적절한 자유에 대한 

칼빈의 비전은 장로교 설립을 낳았

으며, 거기에서 생겨난 민주주의는 

세속정치의 기초가 됐다. 1536년에 

제네바에 정착한 칼빈은 영국, 프랑

스, 스코틀랜드, 저개발국가들, 그리

고 그 밖의 지역에 있는 개혁자들에

게 조언하고 격려하는 인물이 됐다. 

1559년 이후에 기독교 대학으로 장

식된 제네바 자체는, 수천 명의 학

생들과 난민들에게 하나님의 피난

처이자 영감이었다. 칼빈주의는 초

기 미국을 형성하였고, 서구 기독교

는 칼빈주의에 대한 지식 없이는 거

의 이해될 수 없다.   

1. 칼빈 시대의 이슬람  

오스만 터키 군대는 1453년 비잔

틴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

을 점령한 후에 유럽을 공격했다. 

1500년에는 알바니아(Albania)를, 

1512년에는 몰다비아(Moldavia)를 

점령했는데, 그 사이인 1509년에 칼

빈이 태어났다. 당시 유럽의 4분의 

1은 이슬람에 의해 정복당했고, 칼

빈이 태어난 이후에도 이슬람은 계

속 유럽의 중심으로 이동했다. 1517

년에는 몬테네그로(Montenegro)

를 복속시켰는데, 이때가 루터(당시 

34세)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때이자 1509년생인 칼빈이 불과 8

세의 소년일 때였다. 슐레이만 2세

(Suleiman II)는 4년 뒤인 1521년 

여름에 세르비아의 수도인 베오그

라드(the capital city of Serbia)를, 

1527년에 보스니아를 함락시켰다. 

무슬림들은 신속하게 헝가리를 거

쳐 오스트리아, 폴란드, 러시아, 심

지어 리투아니아를 향하여 나아갔

는데, 1526년 헝가리의 왕 루이 2세

(King Louis II)는 자신의 군대가 다

뉴브의 모학(Mohacs) 전투에서 패

배했을 때에 죽임을 당했다. 1529년

에는 드디어 오토만의 군대가 비엔

나(Vienna)를 포위하게 됐다. 그 무

렵 칼빈은 보르게스대학교에서 학

위(B.A.)를 받았고, 회심한 후에 개

신교도가 됐다. 루터가 죽던 1546년

에는 몰다비아의 전부가 터키에 의

하여 지배당하게 되었다. 이때 칼빈

의 나이는 37세였다. 

2. 이슬람에 대한 칼빈의 견해 

이슬람에 대한 칼빈의 태도의 가

장 큰 특징은, 신학적 오류를 지적하

는 엄격함이다. 칼빈은 다섯 가지로 

이슬람에 대한 견해를 정리했다. 다

음 내용은 조직신학자 김성봉 박사

의 논문 “이슬람에 대한 칼뱅의 견

해”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하였다.

1) 무함마드는 거짓 선지자 

칼빈은 무함마드를 ‘거짓 선지자’

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신명기 13장 1절 이하에 관한 설교

에서 “기독교 신앙을 [삼위]하나님

에게로 나아가지 않는 자들이 반대

하는데, 그들은 바로 무슬림들, 이방

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다”며, “그

들은 신성모독을 하였으며, 교회에

게서 마치 썩은 가지처럼 철저히 단

절되었으며, 그들이 복음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기독교를 없애기 위하

여 애쓰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놀랄 

일도 아니”라고 하였다. 칼빈에 의

하면 이슬람은 비록 그들 종교에 대

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톨릭과 함께 그들의 오류로 말미

암아 하나님의 교회에서 떨어져 나

간 자들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칼

빈은 무함마드를 ‘배교자’라고 부르

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는 데살로

니가후서 2장 2절에 나온 당대의 배

교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무함마드

는 배교자가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

도를 떠나서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배신하였고, 이 배신은 더 확대되었

다”고 하였다. 칼빈이 무함마드를 

배교자라고 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무함마드는 메카에서 살면서 실제

로 에비온파(Ebionite)의 영향을 받

았다. 왜냐하면 무함마드의 부인 카

디자(Khadija)가 에비온파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이다. 또한 무함마드

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이븐 

와라카 나우팔(Ibn Waraqua Nau-

fal)은 메카에서 헬라어와 히브리어

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그 역시 에비온파의 사제였다. 에비

온파는 A.D.70년 로마의 티토에 의

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만들어

진 종파로서, 기독교이면서도 유대

교의 강조점을 보존하였다. 당시에

는 메카에 300-400명의 에비온파 

신자들이 살고 있었다. 따라서 무

함마드는 에비온파에서 이슬람이

라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기에, 칼

빈은 무함마드를 배교자라고 불렀

던 것이다.

2) 이슬람은 이단

칼빈은 이슬람을 이단이라고 단

정했다. 기독교인으로서 이슬람에 

대하여 처음 연구했던 사람은 시리

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서 살았던 

요하네스(Johannes)였다. 그는 무

함마드(Muhammad, 570-632)가 

죽은 지 약 20년 후에 태어났다. 만

수르(Mansour)의 명문가 출신인 그

의 아버지는 이슬람 군주 무아위야 

1세(Muawiyah , 602-680) 아래에

서 재무부 장관을 지냈다. 무아위야 

1세의 뒤를 이은 왕이 기독교에 적

대적인 정책을 펴자, 요하네스는 예

루살렘 근처의 마르사바(Mar Saba)

수도원에 은신했다. 그는 자신의 신

학적 저술인 『지식의 근원』 “제2

부 이단에 관하여”에서 이슬람을 이

단으로 간주했다. 그 이유는 “무함

마드가 이단이었던 아리우스파 수

도사에게서 정보를 받아서 이슬람

을 시작했으며, 꾸란에서 예수님은 

비록 ‘알라의 말씀이며 영’으로 언

급되지만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칼빈은 요

하네스의 뒤를 이어서 이슬람의 이

단성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1550

년에 집필한 주석 중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을 근거로 “예수님이 하

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

을 부정하는 이슬람은 기독교 이단”

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요한일서 4

장 6절을 주해하면서 거짓 선지자

의 거짓 예언을 잘 분별하도록 권면

하고 있다.

3)삼위일체를 부인 우상숭배자들

이슬람은 이단 가운데 어떤 이단

일까? 이슬람은 한 분 하나님을 강

조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일신론

적 이단이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타락한 인간은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구해야 한

다”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곧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데, 이슬람

은 이 믿음을 저버렸다”고 비판한

다. “무슬림들도 천지의 창조자는 

하나님이라고 힘껏 외치지만, 그리

스도를 부정하는 우상으로서 진정

한 하나님을 대치하고 있다”고 했

다. 칼빈은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또한 하나님이 없으되”(요일 2:23)

라고 한 말씀을 언급한다. 또한 요한

일서 2장 18절에 대한 주석에서 칼

빈은 ‘적그리스도 왕국의 전령사’들

로 여러 이단들을 언급하면서, 무슬

림들과 유대인들이 삼위일체로 자

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대신에 일신

론적인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 보

았다.

4) 이슬람은 적그리스도

칼빈에 의하면 이슬람은 적그리

스도이다. 1556, 7년에 낸 신명기

에 관한 설교(18:15; 33:2)에서 칼

빈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무함

마드는 그의 「알 코란」(Al Coran)

이, 교황은 그의 칙령이 절대적이라

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적그리

스도의 두 뿔이기 때문이다.” 칼빈

은 다니엘의 예언들을 전적으로 역

사적으로 과거에 일어난 일, 즉 안

티오커스 IV 에피파네스(Antiochus 

IV Epiphanes) 및 고대 로마와 연관

시키는 것으로 일관성 있게 해석한

다. 칼빈은 교황을 서방의 적그리스

도, 이슬람을 동방의 적그리스도라

고 말하면서, 이 둘을 ‘두 뿔’로 언급

했다. 칼빈에 의하면, 이슬람을 만든 

무함마드는 적그리스도다. 

5) 무슬림 선교와 개종 가능성

칼빈은 이슬람을 교리적인 차원

에서 예리하게 비판했지만, 무슬림

들이 도덕적으로 질이 낮다고 보지

는 않았다. 다시 말해, 이슬람에 대

한 날카로운 비판의 소재는 교리였

지, 윤리적·도덕적 행위가 아니었

다. 그렇다면 “이슬람을 추종하는 

무슬림들은 저주받아 마땅한 버림

받은 자들인가” 하는 선교적인 문제

가 제기된다. 칼빈은 무슬림이 회개

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칼빈은 무슬림이 기독교인들에 의

하여 복음화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많은 무슬림들을 신·

구약성경의 참되신 삼위 하나님께

로 나아오도록 정확히 예정하셨다

고 믿었다. 칼빈은 신명기 23장 7절

에 관한 그의 설교에서 “개종이 가

능하고 세례받는 것이 가능한 무슬

림들은, 이집트인보다 더 나았고 지

금도 더 낫다(창 41:1~출 1:7). 하나

님께서는 그 일을 잊지 않으실 것이

다”라고 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많

은 무슬림들을 성경의 삼위 하나님

께로 돌이키실 것을 예정하셨다는 

것”이 이사야 19장 21-25절의 설교

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집트의 무슬

림들과 이스라엘의 유대주의자들

과 이라크와 이란의 이슬람 민족들

이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되고 그

의 교회에 가담하게 될 것을 생각하

면서 “영광스러운 날이 오고 있도

다!”라고 했다.  

3. 이슬람에 대한 칼빈의 선교적 적용 

칼빈은 무슬림들이 삼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

사 속에 나타난 서구 기독교는 무슬

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

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 이러

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성경이 아랍

어로 번역된 것은 이슬람이 시작된 

지 227년이 지난 837년이었고, 정

작 아랍어 성경이 출판된 것은 1516

년이었다. 기독교의 중심이었던 서

구는 이슬람에 대한 심리적 원수관

계로 인하여 이슬람 선교를 외면했

던 것이다. 따라서 전 세계 무슬림

들의 80%는 복음을 들어 보지 못하

게 됐다.

앞으로 이슬람 선교는 더 많은 희

생과 순교를 각오해야 할지 모른다. 

초대교회의 교부 터툴리안은 “교회

는 순교자의 피 위에서 성장한다”고 

했다. 이미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실 것

이라는 사실이다. 한국에 들어온 약 

14만 명의 외국인 무슬림들과 9만 

천 명의 한국인 무슬림들에게 복음

을 전하는 사역에 한국교회와 한국 

기독교인이 쓰임받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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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을 쓰려고 하지 마십시

오. 가장 사랑하는 한 분을 앞에 두

고 대화하듯 글을 쓰십시오.”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담

임)가 그동안 수많은 영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 온 그의 글쓰기 노하우

를 공개했다. 글 쓰는 자세로 시작

해서 글쓰기의 기본기를 다지는 법,  

지속적인 글쓰기의 노하우와 기쁨

등을 전하고 있다. 저자에게 도움이 

되었던 책 목록이나 실전 글쓰기 샘

플, 책을 출판하기까지의 실전 경험

들을 통해 독자들은 글쓰기를 시작

하는 첫 발을 뗄 수 있을 것이다. 

  ◈왜 목회자의 글쓰기인가?

누구나 글을 쓴다. ‘나는 글쓰기

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할지라

도 실생활에서 우리는 많은 글을 수

시로 쓰고 있다. 말로 전달할 메시

지를 문자로 담으면 모두 글이 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들은 설교문, 목회서신, 칼럼, 축하 

메시지, 추천서, 각종 인사말 등 다

양한 글을 쓰고 있다. 저자는 “왜?”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라고 말한다. 

“무엇을 쓸 것인가?”, “어떻게 쓸 것

인가?”, “왜 글을 써야 하는가?” 그

리고 이렇게 설명한다. 목회자는 목

회자다운 글을 써야 한다. 목회자는 

성경적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전한 말씀을 글로 써야 한다. 목회

자의 글은 결국 이것을 통해 독자

가 하나님과 만나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더 좋은 

만남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

님과 친밀해지도록, 사랑에 빠지도

록 돕는 것이다. 

  ◈좋은 글은 치열한 삶의 현장과 목

회현장으로 부터 

목회자는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

과 원한을 이해하기 위해 그 치열

한 삶의 현장을 소중히 여겨야 한

다. 설교와 좋은 글은 고통 중에 있

는 사람들을 대신해 질문해 주며, 

그 다양한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말

씀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

  ◈많이 읽고, 생각하고, 연습하라 

글을 잘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글쓰기를 훈련하는 사

람은 드물다. 저자는 기본을 무시한 

채 깊음의 경지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한다. 물이 임계점, 100도에 이르

러 수증기로 변화되기까지 꾸준히 

가열하는 것같이 많이 읽고 생각하

고 연습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이렇

게 축적된 기본기는 작가에게서 통

섭, 통합되어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

어 내기에 이른다. 글 쓰는 사람의 

실력은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드는 

데서 발휘된다. 그리하여 좋은 글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절망 중에 

소망을 준다. 눈이 열리는 느낌을 

선사한다. 인생이 열리고, 자신을 

보게 되며, 이웃을 이해하게 된다. 

좋은 글은 가슴을 뛰게 한다. 우

주 전체를 눈앞에 불러들이고, 인

생의 사계절을 지각하도록 도와준

다. 우리를 이 땅에서 영원한 세계

로 이끌어 준다. 하나님께로 이끌어 

준다.                           이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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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성서와 현대 사회        
위거찬 | CLC | 280쪽    

남자와 여자, 가족

의 위기와 회복, 부

와 가난과 욕망, 종

교의 관용, 민족주

의와 평화, 인간의 

생명, 환경파괴, 세

계 종말 등 현대를 

나타내는 각 주제

를 선별하고 이들 각각에 대해 성서와 

역사, 사상의 입장을 기초로 고찰했다. 

각 주제들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말하

고 있으며, 기독교 역사 속에 구체적으

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무슨 논의가 있는지 살핀다.

어떻게 은혜를 누릴 것인가               
찰스 스펄전 | 브니엘 | 208쪽    

‘설교의 황태자’인 

저자는 안식과 기쁨

을 주는 하나님의 은

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

한다. 저자의 사역과 

삶의 기준이자 자양

분이었던 말씀들을 

깊이 묵상해 고스란히 농축한 내용으로, 

성령충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의 보물창고

에 쌓여 있는 넘치는 은혜의 복을 꺼내

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터득하

게 될 것이다.

땅에 쓴 글씨       

김재준 外 | 바이북스  | 184쪽         

송창근, 김재준, 김

정준, 임인수, 김경

수, 문익환, 고정희 

등 한국 기독교사

에 큰 족적을 남긴 

기장 출신 목회자

들의 시를 모았다. 

출판사는 광야 같

이 메마른 마음밭에 말씀의 꽃이 피어

나듯, 책을 읽는 모든 이의 마음에 예수

님께서 ‘땅에 쓴 글씨’가 새겨지길 기대

하는 마음이라고 한다. 시집의 수익금

은 장공도서관에 책을 기증하는 ‘아름

다운 도서관’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베드로전서를 읽읍시다           
오덕호 | 쿰란출판사 | 302쪽   

목회를 하다 한일장

신대 총장에 오른 

저자의 베드로전서 

강해설교집이다. 하

나님이 나를 돌보신

다는 소망이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하

지 않고 믿음을 지

킬 수 있다. 소망은 믿음을 지키고 사랑

을 베풀게 하는 힘이다. 베드로전서는 

소망에서 힘을 얻어 믿음과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신앙생활에 큰 힘

을 주는 베드로전서를 가까이하면, 바

르고 힘 있는 신앙인이 될 것이다.

“영혼을 치유하는 목회자의 글쓰기”
좋은 글은 치열한 삶의 현장과 목회 현장에서 나온다

신간추천

 목회자의 글쓰기

강준민 

두란노 | 288쪽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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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

체를 추구합니다. 가정교회는 초대

교회인 신약교회로의 회기를 꿈꿉

니다. 가정교회는 주님이 이 땅 가

운데 회복하기를 소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이 책은 ‘다른 것’이 아닌 ‘바른 

것’을 찾으려고 했다. ‘대안’이 아닌 

‘본질’을 붙잡고자 했다. 성경이 하

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일체 하지 않았다. 그렇게 시작된 

가정교회가 어느새 20년이 되었다.

신약교회의 회복만을 바라보며 

달려온 지난날의 기록을 이 책에 

담았다.

최 목사는 지난 20년을 되돌아

보며 성경적 교회를 세우겠다는 의

지만 있었지, 꿈도 비전도 없었다

고 말한다. 계획도 없었고, 구체적

인 방법도 몰랐다. 성경 하나 붙들

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20년을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교회는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큰 운동이 되었다. “하나

님이 하셨다”는 말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한인이 3만여 명밖에 되지 않는   

휴스톤 지역에서 시작된 가정교회

가 지역, 문화, 언어, 세대를 뛰어넘

어 전 세계로 퍼져 가고 있으니 하

나님이 하셨다는 말 밖에 무슨 말

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책

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휴스톤

에서 시작된 가정교회가 하나님의 

주도로 어떻게 세계 곳곳으로 번져 

가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손길을 보

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이 책은 1. 처음부터 좋은 교회는 

아니었다 2. 휴스톤에 뿌리내린 신

약교회 3. 가정교회를 성공시킨 리

더십 4. 가정교회 전파의 선두 주자

들 5. 가정교회의 확산 6. 선교로 향

하는 가정교회 7. 가정교회와 함께

한 동역자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저자 최영기 목사는 한국 전쟁 

시 순교한 최석모(崔錫模) 목사의 

손자로서 어릴 적부터 독실한 기독

교 가정에서 성장했다. 그러나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것은 대학원 재학 중이었다. 경기고

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전자과를 졸

업하고,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박

사 논문을 준비하던 그가 전도대원

이 길에서 나눠준 신약 성경을 호

기심으로 읽다가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 때부터 그는 대학원에서 기도

모임과 성경공부를 통해 평신도 사

역에 뛰어들게 되었다. 이후 실리

콘 밸리에 소재한 배리언(Varian) 

중앙연구실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청소년들을 위하여 범 교회적 성경 

공부 모임을 조직하는 등 본격적인 

평신도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 섬기

던 교회에서도 장년 주일학교를 조

직해 7개로 시작한 소그룹을 32개

까지 성장시키는 등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던 중 목회

자로의 부름을 받고, 41세의 늦은 

나이에 골든 게이트 침례신학교에 

입학해 신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

후 12년 간 평신도로, 전도사로, 교

육목사로 섬기던 산호제 제일 침례

교회를 떠나 휴스톤 서울교회의 담

임 목사로 부임하게 된다.

목회자로서의 그의 꿈은 ‘신약적

인 가정교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

는 휴스톤 서울교회의 목회자 심방 

형태의 전통적인 ‘구역조직’을, 평

신도 목양 공동체인 ‘가정교회’로 

바꾸는 일대혁신을 이룬다. 1993년 

23개로 시작한 가정교회 숫자가 은

퇴하던 2012년에는 180여 개가 되

었다. 주일 예배 장년 출석인원도 

120명에서 1,000명이 넘게 증가하

는 성장을 이루었다(어린이와 영어 

회중을 합치면 약 2,000명). 이민교

회로서 가히 괄목할만한 성장이 아

닐 수 없다.                 이영인 기자

‘100세 시대’를 맞아 ‘행복한 인생 

2막’을 살고 있는 ‘은빛 청춘’ 10인

의 이야기를 담은 <노후 행복 레시

피>가 발간됐다. 

이 10인을 인터뷰한 박용주 한

국노인인력개발원장은 “평균 수명 

100세 시대는 인간이 막연하게 동

경하던 것이었으나, 정작 100세까

지 사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한 일

이 되자 사람들은 그것이 결코 복일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됐

다”며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는 것

은 단순히 양적으로 살아야 할 시간

이 늘어난 것 뿐 아니라, 퇴직 후에

도 30-40년의 새로운 시대를 살아

야 하므로 삶의 변화가 찾아온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러나 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100세 시대에는 퇴직 후에도 

공부해서 재취업을 해야 한다. 자식 

세대와 함께 늙어가기 때문에 현실

적으로 자식에게 노후를 의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책에서는 재취업과 

자원봉사, 취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10인의 

‘레시피’를 소개함으로써 본보기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한국 철학계의 대부’로 불리는 김

형석 교수다. 올해 96세인 김 교수

는 지난 9월 <예수: 성경 행간에 숨

어 있던 그를 만나다>를 펴내며 ‘노

익장’을 과시하기도 했다. 어린 시

절 병약했던 그는 ‘하나님께서 제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면 저를 위해 살

지 않고 주께서 맡겨 주신 일을 열

심히 하겠다’고 기도했고, 결국 다

른 사람 못지 않은 건강을 유지하며 

지금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김 교수는 60세가 되면 자식들과 

자신의 생활을 분리하여 경제적으

로 독립해야 하고,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이 공짜이므로 노인들에게 

무턱대로 복지 혜택을 주는 일을 지

양해야 하며, 노년기의 숙명인 고독

을 이겨내기 위해 무엇이든 하려는 

자세가 필요하지만, 자식들이 부모

가 홀로 됐을 경우 재혼에 대해 긍

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그는 “젊었을 때는 용기 있는 사

람이, 장년기에는 신념이 있는 사람

이, 나이가 들어서는 지혜 있는 사

람이 잘 산다”며 “나이가 많다고 마

음대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노인

의 지혜”라고 강조하고 있다. 본능

적으로 느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을 극복하는 길은 “사랑하는 사람

이든 이웃이든 국가든,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는 인생 최고의 시기를 보통 사

람들이 노년기로 보는 ‘65-75세’라

고 말한다. 몸은 노쇠해지지만, 인

간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가장 성숙

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철학교

수인 그의 ‘철학’은 나이가 들었다 

해서 노년기가 아니라, 정신적 성장

이 멈추고 사회적 활동이 끝나는 때

를 노년기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철학에 따르면, 100세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내고 있는 그조차 아

직 ‘노년기’가 되려면 멀었다. 

이 외에도 책에서는 배낭 하나 메

고 세상을 여행하는 사라토가 도용

복 회장, 10년간 귀촌·귀농을 준비

한 노해석·손영이 부부, 영화 <인턴

>처럼 30년간 글로벌 기업에서 재

무통으로 일하다 현재 노인 인턴사

원으로 근무하는 정윤민 씨, 봉사활

동으로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찾은 

전휘자 씨, 한국 호스피스의 산 증

인 이경식 교수 등이 각자의 ‘노후 

행복 레시피’를 들려주고 있다.

1부와 3부에서는 한국노인인력

개발원에서 10년간 축적한 노인의 

삶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오래 사

는 삶의 복, 준비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 ‘기나긴 후반 인생, 돈보다 

일이다’, ‘노후 준비자금 10억은 뜬

구름 잡는 얘기다’, ‘시간 디자인, 머

니 디자인보다 중요하다’, ‘배우자

의 존재만으로도 복이다’ 등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인생 설계의 실질적 노

하우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지난 

2005년 12월 설립돼 일자리·재능

나눔 등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을 담당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으로, 

미래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활기차

고 밝은 고령사회 구현’을 위한 여

러 정책들을 개발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100세 시대, 퇴직 후 30-4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노후행복 레시피  

박용주·한국노인인력개발원 

중앙북스 | 294쪽

죽음에 대한 두려움? 생명보다 귀한 것 위하며 극복

가정교회에서 길을 찾는다

최영기 

두란노 | 276쪽

“신약교회 회복 향한 가정교회 20년 노하우 ”

    교회의 위기! 가정교회에서 답을 찾다!

“회심은 기독교를 믿는다고 고백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심은 그리

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회심 없이는, 당신이라는 

존재는 헛되고 허망할 뿐입니다. 회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조셉 얼라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 294쪽

심을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회심하

여, 하나님께 항복하고, 당신의 마

음을 드리십시오”

조셉 얼라인은 17세기 영국의 청

교도로서 그는 본서(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보내는 경고)를 통하여 역

사상 그 이름이 남았다. 1672년 그

의 사후에 출판된 본서는 지금까지 

350여년 동안 회개(회심)에 관한 고

전으로 유명하다. 

“어떤 시대에도 조셉 얼라인 목사

보다 더 뛰어난 설교자는 없을 것

이다”라고 청교도 올리버 헤이우드 

목사는 단언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은 일찍 끝났다. 

감옥 생활로 인하여 연약해진 그는 

3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본서는 조셉 얼라인의 메시지의 

본질을 구현하며, 청교도 복음전도

의 진정한 모범이 된다. 조지 휫필드

(George Whitefield)는 옥스퍼드 대

학교 학생 시절, 본서가 그에게 큰 

유익을 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위대

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나는 아

침에 깨자마자 이 책을 읽고, 게걸스

레 먹었다”고 고백했다. 그와 같이 

스펄전의 마음은 청교도 신학의 불

에 타올랐고, 스펄전은 얼라인과 휫

필드의 발걸음을 따르도록 예비되

었다.  이 책은 회심에 관한 오해들, 

그 본질, 필요성, 회심하지 않은 자

임을 보여주는 증표들, 회심하지 않

은 자의 참상과 그들을 위한 지침들, 

그리고 회심의 동기들에 대한 내용

을 차례로 싣고 있다.   

이영인 기자

“회개는� 왜�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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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oup of some 20 Korean 
Christian leaders gathered at the 
Olympic station of the Los Ange-
les Police Department on Tuesday 
morning to discuss potential ways 
that they could partner with the 
community leaders to address the 
issue of homelessness in the city.

The event, organized by the of-
fice of Senator Pro Tempore Kevin 
de León, featured brief remarks 
from Ben Pak, the field deputy of 
the office of Senator de León; Hye-
pin Im, the president of Korean 
Churches for Community Devel-
opment (KCCD); Officer David 
Storaker, one of the captains of 
the Olympic Division of the LAPD; 
and Steve Houchins, the deputy 
city attorney of Los Angeles. Those 
who attended were given a brief 
period of time towards the end of 
the hour-long meeting to ask ques-
tions and share information.

“The Asian community might be-
have differently than others, but we 
have the same needs,” said Hyepin 
Im. “And usually, when we have 
these kinds of gatherings, the com-
munity stays quiet. But I hope the 
Asian American community can 
take advantage of opportunities 
like this to boldly speak out about 
their needs and interests regarding 
the issue of homelessness.”

After brief remarks from Offi-
cer Storaker regarding safety and 
how members of the community 
can handle emergency situations 
such as shootings (“Don’t just hide 
under a table and become a sitting 

target; get out of there as fast as 
you can,” he emphasized), city at-
torney Steve Houchins spoke for 
the majority of the hour on what 
he and the LAPD Olympic Divi-
sion have been doing to try to help 
alleviate homelessness in the city, 
and what the members of the faith 
community can do to help.

“If there’s one thing I can take 
away from this meeting, I would 
like a strong partnership,” said 
Houchins. “And mainly, I need 
your help in coordinating out-
reach, to help people on the streets 
with their needs.”

Though each of the 21 LAPD di-
visions have different methods of 
trying to alleviate homelessness, 
Houchins said that a unique initia-
tive that the Olympic division has 
been carrying out is what he called 
the “HOPE” car -- a team that is 
solely dedicated to issues related 
to homelessness in the Olympic 
division. HOPE (Homeless Out-
reach Partnership Endeavor) has 
at least one officer whose full-time 
duty is to deal with any issues that 
arise related to homelessness, and 
also partners with county agen-
cies such as LAHSA (Los Angeles 
Homeless Services Authority), 
LADMH (Los Angeles Depart-
ment of Mental Health); and non-
profit agencies such as Homeless 
Healthcare, United Way, and 
PATH. Through HOPE, the LAPD 
collaborates with individuals in 
these agencies to work on projects 
together to distribute care pack-
ages and/or hygeiene kits, for 
example, and clean up sidewalks 

and streets. The “HOPE car” also 
directly drives individuals without 
homes to available shelters every 
week on Fridays.

“We want the faith-based com-
munity to be a part of this partner-
ship,” Houchins said.

He went on to say that the pri-
mary way the community can help 
is by sharing information with 
Houchins, the LAPD, and elected 
officials about people they know 
or what they have experienced 
as they do their work related to 
homelessness. Hyepin Im added 
that there are no specifically Ko-
rean agencies that target the issue 
of homelessness, and encouraged 
those who gathered to be the voice 
for the Korean American commu-
nity regarding the issue.

Houchins added that though he 
encourages the faith community to 
be generous and continue showing 
compassion to “some of the most 
vulernable of our community,” 
residual effects of certain actions 
must also be taken into consider-
ation. For example, consistently 
handing out food, clothes, blan-
kets, or tents at a specific park may 
cause those who are on the streets 
to start anchoring themselves at 
that location.

“Psychologically, everyone 
has that desire to have a home,” 
Houchins explained, “and for 
many of those who are homeless, 
they start attaching themselves to 
certain locations as their homes.”

“This is why communication 
with people like me, and our LAPD 
officers here, is so important,” he 

said.
Houchins and others who were 

part of the meeting mentioned reg-
ular meetings such as the Olympic 
division clergy council which takes 
place mostly on a monthly basis,  
and the CPAB (Community-Police 
Advisory Board) meetings which 
also takes place on a monthly ba-
sis in every police division, and 
encouraged faith leaders to par-
ticipate and join the discussions. 
Those who attended were also 
into an email listserv, which will 
be used to notify them of future 
gatherings specific to discussing 
the issue of homelessness.

“This was just the first meeting, 
but I’m hoping that through gath-
erings like this, we can become 
more informed and become bet-
ter partners to combat this issue,” 
said Ben Pak. “This is my prob-
lem. This is my city. This is where 
my kids will grow up. And I hope 
members of the community would 
be more and more involved in this 
discussion for those reasons.”

Most of the Korean Christian 
leaders who were present were 
Korean-speaking leaders of Kore-
an immigrant churches, including 
Rev. Kyu-Suh Uhm, the newly in-
augurated president of the Korean 
Pastors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 and Rev. John Jongdai 
Park,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KCCD. Rev. James Cho, adjunct 
professor at Grace Mission Unives-
ity, and Rev. James Yu, lead pastor 
of Community Christian Center in 
El Monte, were also among those 
present.

A Kore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 with the help of several 
supporters, started off the Christ-
mas season by giving 200 pairs of 
new shoes to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low-income house-
holds on December 7.

Amy Jang, a 10th grader studying 
at Troy High School, began a non-
profit organization called Youth 
Hope Summit as an eighth grader 
in 2013. Jang began fundraising 
through various individual dona-
tions and through the proceeds of 
a concert that Youth Hope Sum-
mit hosted during its beginnings. 

In June, students in Golden Hills 
Elementary School in Fullerton 
and Hobart Elementary School in 
Los Angeles have already received 
new shoes. Monday’s donation 
was given to students in Sanchez 
Elementary School in Norwalk. 
A total of 400 pairs of shoes were 
given in total since June. 

Sanchez Elementary School se-
lected 200 students in November 
based on their needs to receive 
the new shoes, and these students 
make up some 52 percent of the 
entire student body.

Jang shared in June that one 
event that motivated her to begin 
Youth Hope Summit is hearing the 
story of Malala Yousafzai, who, at 
a young age, has been able to make 
a difference in the lives of many 
people. Jang also receives help from 
older adult volunteers,  including 
Alex Yu, the director of Youth Hope 
Summit to organize events.

“I’ve been through their experi-
ences -- having been a youth pas-
tor, a college pastor, and an EM 
(English ministry) pastor before. I 
know their struggles and needs. So 
I just try my best to be their friend, 
someone who can listen to their 
worries.”

Such was Reverend Nathan 
Kim’s response when asked his 
approach to being a senior pas-
tor. Kim is currently the lead pas-
tor of Torrance Good Shepherd 
Church, but previous to plant-
ing this church 14 years ago, Kim 
has had 17 years of experience in 
various positions in the education 
departments of several Korean 
immigrant churches. Kim also de-
scribes himself as being a part of 
the “1.5 generation” -- a term used 
often to refer to those who were 
born in other countries but grew 
up in the U.S.

These professional and per-
sonal experiences inform his 
thoughts and approach to leading 
his church in unique ways, Kim 
said. He experienced pastors who 
seemed demanding but not sup-
portive, and often felt that he was 
being used rather than appreci-
ated -- the “same thing” that many 
Korean American pastors in edu-
cation departments of Korean im-
migrant churches may be facing, 
Kim added.

However, Kim said he felt that all 
of these experiences have trained 

him to become who he is today.
“It was during those hard mo-

ments that I learned about humil-
ity, patience. That’s when I learned 
to accommodate to the situation,” 
he said. “Those experiences, and 
the fruits from those times, is what 
is helping me as a pastor today.”

One of the most significant les-
sons he learned is that of submit-
ting to leadership. During his 
years as a pastor in the education 
departments of various churches, 
Kim said, “Not all of the pastors 
that I met were people I felt I could 
respect easily.”

“But I realized Christ is the head 
of the church, and all authority is 
from the Lord. We have to submit 
to the leadership of the Lord,” he 
explained. “So the men that we see 
-- we don’t respect them for their 
character or  leadership, but be-
cause of Christ who is the head of 
the church. I have to see the Lord 
before I see the man. Because 
we’re not submitting to man first, 
but we are submitting to Christ 
first of all. That’s how we become 
humble, and that’s what’s pleasing 
to the Lord.”

He went on to give examples of 
figures in the Bible that had to sub-
mit to leadership: David, Joshua, 
Joseph. “David went through so 
much suffering under Saul’s lead-
ership, and Joshua too -- I don’t 
think Moses was perfect, and 
he also probably went through 
some pain and disappointment. 
But that’s how God trained these 

people to be humble and to trust 
God.”

His experiences have also mo-
tivated him to plant TGSC, and 
to become a senior pastor who 
can bridge the gap between the 
older and younger generations 
within the church, and mentor the 
younger Korean American pas-
tors. He says there’s a particular 
value in meeting with the pastors 
on a regular basis.

“We -- all of the education pas-
tors and I -- have fellowship to-
gether once a month. I love to take 
them out and buy them food,” he 
said. This space allows for them to 
talk not only about church, “but 
just about life, family, and other 
things. We joke around a lot.”

Kim and the elders at TGSC also 
try to support the EM through ac-
tions, Kim said, such as by sup-
porting their agenda and deci-
sions, and serving them when they 
have events. For example, the el-
ders would clean up the rooms or 
bring water before Bible studies or 
youth events, Kim elaborated.

These efforts to be “servant 
leaders” as the older pastor and 
the elders of the church are impor-
tant to help develop the education 
department and build up the next 
generation, according to Kim, and 
these efforts are also appreciated 
by the education pastors. Most of 
the education pastors have served 
in TGSC anywhere from five to 10 
years, and some have even come 
back after having left to other 

churches. The church currently 
does not have a lead EM pastor, 
but Kim said he would eventually 
be willing to let the EM grow into 
independence if they are ready.

“I don’t think there’s a perfect 
answer on what an EM should be-
come, or how it should grow,” Kim 
said, “and personally, I still think 
both the EM and the KM need 
each other. But if the EM is ready 
in their maturity and character to 
maintain their own leadership, I 
would be willing to let them go. It’s 
really the character that matters, 
rather than the structure or model 
of what an EM should be.”

“And to help build that charac-
ter or maturity in the EM, I think 
the older pastors need to mentor 
and invest in the younger pastors,” 
he added.

Kim said he asked his education 
pastors already if they would like 
to become independent. But he 
said every one of them said they 
want to remain under “one roof” 
as one church.

As long as they are together, Kim 
said, “My focus is to be a stepping 
stone for them, to support them, 
and to build them. And our pur-
pose as a church is to build God’s 
kingdom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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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rend Nathan Kim is the lead pastor of Torrance Good Shepherd Church.

200 students at Sanchez Elementary School received new pairs of shoes from Youth Hope Summit on Monday. (Photo courtesy of Youth Hope Su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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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 Collaboration to Combat Homeles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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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 Is the Ultimate Authority and Head Over the Church’ 
Interviews with Asian American Pastors, XXV: Rev. Natha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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